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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논 논 논 문 문 문 문 개 개 개 개 요요요요

고대 말기에서 중세 초엽의 전환기에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생
열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그럼으로써 지복 안에서 즐기고자 했
던 미적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이다.『질서론』에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
이,그의 궁극적 관심사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 인간존재의 근원을 성찰
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사상 전반과 마찬가지로 신플라톤주의와 그리

스도교 신앙의 영향 하에 성립된 핵심적 주제인 영혼론 및 신론과의 유
기적 관련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음악론』(Demusica)의 미와 음악
개념을 고찰하였다.그리하여 논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내세우는 미는 모
든 감각적 미의 원천으로 상정되는 저 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임을 인식하
며,특별히 그의 음악사상을 규명하는 실제적 통로를 찾기 위하여 제Ⅱ,
Ⅲ장에서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철학사상,즉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맥락에서 그의 미 사상의 발전․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개종 이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의에 따라 그리스도교 미학이라 할 특유의 관점을 마련하게 된다.다시
말해 그의 미론은 영혼의 정화와 진리로의 상승에 봉사할 것을 요구받는
위치에 놓이면서 이른바 ‘전락한 영혼을 위한 미론’으로 볼 수 있다.특히
비교적 풍부한 미학적 논의들을 담고 있는『음악론』에서는 자신의 음악
이론의 기반을 수성(numerositas), 즉 동질성(aequalitas)과 균제성
(symmetria),그리고 리듬성에 두며 여기서 발생하는 음악에서의 감정적
인 쾌(快)는 이성적인 음악의 부산물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철저하게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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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인 전통 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또한『음악
론』전체를 통하여 그의 근본 의도는 ‘지혜와 진리에 대한 추구’로서 신
적 미에 대한 추구와 동일한 것이며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는 신의 미
이므로 플로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Ⅳ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전반적 사상 체계 안에서

영혼과 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의 미론이 놓여지는 위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그의 미 사상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신 존재의 문제를 성찰하였
으며,영혼 또한 ‘보다 높은 세계’의 진리를 위한 확고한 장소로서 진리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
다.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제Ⅴ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여섯가지의
수(리듬)들의 단계들을 통하여 음악이 인지되는 과정을『음악론』제6권에
서 기술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즉,아우구스티누스는 소리나는 수로부
터 출발하여 영혼의 여섯 단계의 운동 과정을 통하여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지점인 이성적인 판단하는 수에 도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영혼이

일깨워지고 저 영원한 신적 미의 관조로 상승케 된다는 하나의 미학적
고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음악론』을 통하여 살펴보고,그 결과 풍부한
미적 요소들과 예술에 관련된 논점들이 진리와 관련하고 있는 것임을 깨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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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음악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이미 고대로부터 전문적 지식과 사유의 한
분과학으로 존재해 오며,이것은 음악을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유와 관련
짓게 하고 음악을 실제로서의 음악과 이론으로서의 음악으로 논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였다.이것은 음악의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음악의 존재
가치를 인간의 경험 안에서 탐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인간과
우주를 생각하고 여기에 철학적 반성과 함께 윤리적,종교적 측면까지 개
입되게 한다.특히 음악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은 음악의 아름다
움,즉 음악미의 근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규명해 왔다.
미(美)의 본질에 관한 탐구에서 존재론적,형이상학적 사상의 이해가

지속적인 전통을 이루는데, 그 주요한 인물로는 피타고라스 학파
(Pythagorean), 플라톤(Platon), 플로티누스(Plotinus), 아우구스티누스
(AureliusAugustinus,354-430)를 들 수 있다.피타고라스 학파는 세계
의 본질을 ‘수적 관계’를 통해 우주 음악론으로 설명하며,플라톤은 그의
철학적 대상으로 신,정신,인간의 본성 등과 같은 항구적인 주제를 통하
여 감각 세계의 미에 대한 이상적 미의 우월과 미의 이데아를 추구하였
다.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정신적으로 방황할 당시 마니교의 이원
론을 극복하고 기독교에로 정신적인 귀의(歸依)를 할 수 있도록 미 사상
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된 플로티누스의 미 개념의 맥락에서 음악 이데아
로 향하였다.즉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미는 미 자체인 일자(一者)의 속
성으로서의 유출개념이고,영혼은 미에 대한 사랑을 통해 일자를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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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미의 형상을 통해 진정한 미를 식별하고 동시에 정신과 일자의 영
역으로 상승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1)
특히 이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미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겠는가?(Num amamusaliquid,nisipulchrum?)”라고 하는『고백
록』의 대목에서,미의 추구는 전락한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신의 세계로
상승하는 ‘미의 사다리’역할을 맡은 예술을 통한 움직임을 뜻한다고 말
한다.2)또한 이것은 신앙 안에서 지혜,진리,미에 대한 추구를 근본적으
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의 사상을 통해 ‘그리스도교 미학’이 성립
되는 근거를 이룬다.
초기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이전 시대의 음악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키

는 중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을 학문(scientia)의
일종으로 보는 수(數)개념 중심의 합리주의적인 전통 위에서 감정적인
쾌(快)까지 수용하며 ‘신’이라는 존재성에 입각하여 미적 사유의 태도를
보여준다.미 사상 역시 신론과 영혼론의 주제 안에서 음을 통한 미적 경
험이 신적 세계를 명상하고,신자들을 신비한 영적 움직임(analogical
movement)의 영원한 세계로 이끈다고 믿었다.궁극적으로 미는 삶의 여
정에서 영혼의 정화와 구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참된 미는 영
원 불변한 신적 수에 근거한 질서의 인식이 된다.
이러한 미학적 성찰 역시 모든 사물은 신의 존재를 알리는 능력을 처

음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미에 대한 탐구와 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서 동일하다.또한 그는 수를 신의 흔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합리성,보편
성과 절대성의 그리스도교적 플라톤주의의 중세미학 사상의 기초를 마련

1) 백영제,“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의 현대적 의미,”『미학․예술학 연구』,제19권,한국
미학예술학회,2004,p.35.

2)AureliusAugustine,confessiones,(tr.byV.Bourke,New York:FathersoftheChurch,
Inc.)Ⅳ,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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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다양한 현실적 관심을 통해 신학적 이해에 도달하려는 종합성은 높
이 살만하다.그러므로 그의 미 사상을 동시적인 체계로 서술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의 생애의 진행과 더불어서 그의 사상을 진술함이 바람
직하다.
하느님에 대한 영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의 미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두가지 음악 이데아를 수용하여 음악사상의 핵심개념인 수․비
례․질서 등을 상호 연관시켜 참된 미를 설명한다.아우구스티누스는『질
서론』(Deordine.386)에서 언급하고 있듯이,그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
들 자신과 인간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일임을 알린다.이것은 세계내의
사물이 갖는 미를 질서 개념과의 관련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다.3)요컨대
질서의 원리인 영원 불변한 수를 인식하는 유일한 길은 내적으로 신을
향하는 길뿐이다.그러므로 세계 안에는 신의 섭리에 의한 숨은 질서가
자리하고 있으며,영혼은 감각적 경험 너머의 신적 질서를 지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아울러 신앙 안에서 정신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리하여 외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때론 영혼을 참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전락한 영혼이 되게 만든다.하지만 이 파멸된 영혼은 감
각 세계 너머의 모든 피조물 안에 깃들어 있는 신적 섭리와 질서를 관조
할 때,비로소 이성을 통하여 내적 성찰의 길인 진정한 아름다움인 신의
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강한 초기의 저서인『음악론』

(Demusica)제6권과『고백록』(Confessions)제10,11장에 나타난 그의
음악사상을 중심으로 중세 그리스도교적 플라톤주의의 객관주의적 미 사
상 안에서의 음악을 통한 신적 미의 체계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

3)질서(Ordo)란 우리가 삶 안에서 그것을 견지하고 고수할 때 우리들을 신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AureliusAugustine,Deordine,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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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우선 제Ⅱ,Ⅲ장에서는『음악론』의 예비적 고찰로서 저술
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플로티누스의 미 사상
을 간략히 살펴 본 후,제Ⅳ장에서는『음악론』에서 음악이 정신적인 세
계의 ‘영원’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직접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이렇게 음악을 소리나는 실제적인 음악과 이상적
인 학문적 음악으로 양분하는 아우구스티누스 특유의 음악사상은 최초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이후 중세 사회 속에서의 음악의 위치 설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또한 음악의 판단에 있어서 직관보다 수와 관련
되는 것으로 이성을 우위에 두면서 수를 신의 흔적으로 인식하고 음악
미의 근원을 수성(數性),다시 말하면 동질성과 균제성(均齊性),그리고
리듬성을 미적 원리로 삼는 그의 독창성과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제Ⅴ장에서는 가변적인 감각 세계의 수로부터 영원 불변의 신적
수로 상승해 나가는 수(numerus/리듬)들의 단계들을 통하여 소리나는 수
(numerisonantes)로부터 영혼(anima)의 지향적 활동의 여섯 단계의 음
악이 인지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신적인 수에 도달하는 과정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결론에서는 인간 영혼의 본래적 상태는 참 진리
인 신을 관조하면서 신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서,삶의 목표는 영혼의 타
락에서 벗어나 본래적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그리하여 그것이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참된 음악의 목적임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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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학파에 학파에 학파에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있어서 수와 수와 수와 수와 음악 음악 음악 음악 개념개념개념개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음악을 음의 운동,그에 의한 마음의 운동의 모
상(模像)이라고 생각했었다.이것은 음악이 운동 현상이고 음악 체험은
운동 체험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견해이다.아리
스토텔레스나 아리스티데스 퀸틸리아누스(AristidesQuintilianus)가 보고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생각은 이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보여진다.이런
까닭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음악 사상이었던 하모니아론과 에토
스론 모두 음악이 운동 현상이라는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논해졌다.이
후로도 운동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졌을지라도 ‘음
악은 운동이다’라고 보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견해의 기반이 되는 것은 수학적 음악 이데아로서 B.C.6세기

경 피타고라스(Pythagoras)로부터 시작되는데,그는 자연을 조화있는 세
계이자 객관적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것의 공통적 윈리를 탐구하였다.그
에게 있어서 자연과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수의 원리이며,학문
방법도 이로부터 출발하는 논리적 연역을 중시하게 되었다.즉 그는 존재
자의 원리를 형상(形相)에서 찾았으며,수는 형상을 부여하는 자로 인정
하였다.4)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따르자면 하늘의 구조 전체가

음계(조화)요,수다”5)라고 했다.그는 음악에서 수를 단순히 외면적 측량
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음악의 리듬을 교육적,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4)JohannesHirschberger,『서양 철학사』,강성위 역 (서울:이문출판사,1992),p.62.
5)Metaphysica,986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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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반해 피타고라스 학파6)는 “그들은 수학의 원리가 만물의 원
리라고 생각했다”고 쓴 바 있으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집단으로서 음악
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였다.7)이러한 명제 아래 음악은 고대로부터 현대
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과학을 발전시킨 가장 강한 자극들 중의 하나인
수의 원리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따라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정립된
수는 음악 속에서 어떤 미학적 원리로 작용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들은 ‘하나(monas)’또는 단일한 것에서 생겨나고

그 힘의 근원에서 다수화되어 질서를 갖춘다고 간주되었다.그러나 수의
기원,즉 하나에서 생각한다면 수들은 다수를 이루지 아니하고 서로 나뉘
어지지 않는다.다만 하나의 질서를 이룬 다수로 되어 있는 결과에 있어
서는 그것이 다수화된다.하나는 수의 파생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변화되
지도 않는다.8)예를 들어,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생성과 창조의 차원
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스토아 학파로부터 빌려온 개념인 ‘종자적 형상
(rationesseminales)’9)을 숨겨진 수라고 한다면 물체들은 드러난 수이다.

6)피타고라스(Pythagoras,B.C.5세기 경)는 사모스섬에서 출생하였으며,수학자이자 동시에 천
문학자이며 철학자이다.영혼불멸설과 윤회설의 신봉자였으며 남이탈리아 지방에 세력을 떨치
던 오르페우스(Orpheus)교의 신비주의적 종파와 유사한 신념을 지녔던 인물이다.그는 초기
희랍 철학에서 존재의 원리를 질료(hyle)에 두는 이오니아적인 것과 이것과 달리 형상(eidos)
에 두는 이탈리아적인 것을 찾았다.이오니아 철학은 자연철학이라 하지만 더 확실한 표현은
형이상학이라 말 할 수 있다.그 이유는 근원(根源)과 원소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존재전체
의 원리(原理)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존재자체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기도 하다.

7)아리스토텔레스는(Aristotle,B.C.384-322)『형이상학』에서,A5.985b.23.(Tatarkiewicz의
HistoryofAestheticsⅠ의 p.85.재인용)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은 수학에 전념했다.그들은
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모든 사물들의 근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원리를 부여한 첫 번
째 학파이다....그러므로 모든 다른 사물들은 그들 전체의 속성에 있어서 수에 따라 설계되어
지는데,수는 그 속성 전체에 있어서 최초의 것으로 보여진다.그래서 그들은 수의 요소를 모
든 사물의 요소로 보았고,천체의 음계나 수로 간주하였다.

8)FrederickCopleston,『중세철학사』,박영도 역 (서울:서광사,1988),p.170.
9)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종자적 형상이란 하나님이 창조 첫날 이래로 창조하신 발전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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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수학적인 수가 ‘1(One)’에서 시작하여 그 자체가 완전한 정수인
수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자들의 위계는 최고의 일자(theOne)
이다.즉,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시작하며,일자인 하느님은 존재자를 생겨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차등을 지닌 완전한 통일체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세상 만물의 근원인 ‘선(善)’이다.이처럼 세상 만물을 수를 바탕으로 체
계적으로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이론은 자연,신,영혼,우주의 관계가 피
타고라스 학파에 의해 수를 그 자체 실체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지
향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이렇듯 수학적인 수와 형이상학
적인 수 사이의 비교 또는 평행 관계는 플로티누스에게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음악론』(Demusica)에서 수를

취급하는 방법은 플라톤의 전통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것에 어떤 실질적
인 내용도 더하고 있지 않음을 미리 밝혀둔다.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수는 질서의 기초 원리이며,질서는 같고 같지 않은 부분을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의 통일된 복합체로 배열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음악적 소
리의 운동들은 반드시 단순한 수적인 비율들 속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만
한다.그리하여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
던 수에 대한 신비적인 전통은 기독교의 새로운 신비적인 전통과 만나게
들인데,이 원리들이 원숙해지기 위해서는 각 씨앗이성들이 한 종의 첫 번째 지체 혹은 지체
들을 생산하여 이 지체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번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그의 학설
은 하나님이 만물을 첫 날에 다 만드셨으나,만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각 종(種)으
로 확연하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창세기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즉 종자적 형상이란 최초
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것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여러가지 종으로 발전하는 사물
들의 배종(胚種)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내지 가능성인 바,여기에서 이 배종적인 가능
성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원초적인 형상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발전하는 형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피조물 속에는 창조의 날에 완성된 것 이외에 나중에 전개되
어 발전함으로써 나타날 것도 이미 싹(종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기에 하나님은
일체의 만물을 동시에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채․김규영,『중세철학사』(서울:지학사,1977),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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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0)피타고라스 학파가 수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성을 미와 예술에
관련시키고 있듯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미의 다양성 보다는 단일하거나
통일된 어떤 형식을 추구한다.이것은 모든 개별적인 미들이 공유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어떤 객관적 형식원리에 입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
리고 그러한 형식원리의 구체적 예로서는 조화,비례(proportio),균제
(symmertria),리듬(rhythmus)등이 있다.여기서 조화의 원리는 아우구스
티누스의『음악론』에서도 다루고 있듯이,신적 합리성에 의해서 음계와
화음이 성립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이렇게『음악론』의 배경사상인
수학적 음악관은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의 음악관에
의거한 것으로 그는 수를 신의 흔적이라고 인식하며 자주 예술의 규범과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서양 음악미학 사상의 양대 흐름 중 음악의 성질과 기능에 대한 근본

적인 시각에 있어서 이성적,수학적인 입장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
로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들 수 있겠다.그들은 음은 물체의 장력에서 생
기고 음악이 되려면 음이 무질서하게 모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수의 세계
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이것이 심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그러므로 그는 음은 이러한 수
의 세계를 소리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그 아름다움은 수의
세계에서 유출되고 수적인 비율(比率)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그들은 리듬과 멜로디는 인간의 귀로는 듣기 힘든 천체의
움직임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따라 인간은 담겨진 질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특히 음악은 수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형성원리,또는 윤리가치로서의 물리적 음향학적인 존재

10) E.,Fubini,The History ofMusic Aesthetics,(transl.Michael Hatwell,London:
Macmillan,1991),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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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음악에 대한 수의 이해는 정신적,육체적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
가 된다고 하였다.즉 피타고라스는 음악이 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음악과 음정(音程)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비율의 법칙
을 확립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11)
이처럼 피타고라스 학파는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은 수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를 아르케(arche)로 생각한 것이다.또한 그들은
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성적인 최초의 자연수들(1,2,3,4)의 비
례관계는 조화이자 미의 세계이며 로고스(logos)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
다.이같은 사고는 그 후 그리스 지식인들이 전통적으로 공유하게 되었
다.이와같이 당시에 수적 관계를 만물의 근원이며 규정원리로 본 것은
자연이 관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를 형상(形相)을 부여하는 열쇠로 믿고 자

연,신,영혼,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수들에 의해 풀어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들은 최초로 음정을 수적 비율관계로 분석한 음악이론가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음악에 고유의 질서가 있다는 것,즉 소리 자체의 본성 안에 하나
의 수적인 조직(numericalorganization)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이
처럼 음악의 본질을 수로서 파악했던 그들의 수 개념은 비물질적 실체인
형상이자 이데아(Idea)로서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로서의 상징적,신비적
의미를 지닌 수이다.즉 음악에서 다루어지는 수는 단순히 셀 수 있는
수가 아니라 신적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실재의 구조를 지
배하는 이상적인 수이다.12)
또한 이성주의자였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적 미에 대한 판단을 조

11)김이정,『피타고라스의 음악세계에 대한 철학적 배경 및 음악이론』,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1986,p.5.

12)W.K.Guthrie,TheGreekPhilosophers(Harper& Row.N.Y.1960),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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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척도,수라는 측면인 비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특히 조화는 부분들
의 수학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이른바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명
한데,직각 삼각형의 사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방향의 면적은 다른 두 변
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두 개의 정방향의 면적의 화와 같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 논의의 중요한 발견을 통하여 고대 그리스적 의미
에서 음악은 예술로 존재하게 된다.13)하지만 여기서 논의되어지는 피타
고라스 학파에 있어서 수와 수학은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됨을 분명
히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설이 갖는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동양의 철학인 음양설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우선 동양
의 철학은 자연의 모든 것을 음(陰)과 양(陽)으로 나누고 선악이 영원히
상극하고 있는 지중해 세계(地中海世界)의 이원론으로 해석한다.이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사상으로 그들은 음과 양을 상호
보완적이며 균형적인 것으로 이해하며,수와 우주의 원리(原理)로 보고
있는 것이다.즉 선은 곡선이 아니면 직선이고 또 밝음이 없이 어둠이 없
다고 하였다.14)이를 볼 때,체계적인 천문학과 수학적 이론들이 결합되
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신화적 사고를 내포한 복합적으로 형성된 이론이
라 할 수 있다.결국,이성과 경험적 방법에 근거하여 신비주의를 설명하
고자 했으며 특히 과학적이면서 종교적인 미 사상은 음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악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론은 음악이 비

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음악의 본질에 관계된 것이다.

13)Wladyslaw Tatarkiewicz,『미학사』,손효주 역 (서울:예술문화,2005),p.144.
14) John.K.Fairbank 외 지음,『동양문화사(상)』,김한규 역 (서울:을유문화사,1999),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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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례 없이는 어떤 음악도 가능하지 않은데,비례는 수 안에 있는 것으
로 모든 음악은 수를 통해 생겨나며 그들은 음악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바로 그것에 의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율(音律)에도 질서가 원
질의 우연적 결합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사
물은 수이다」라고 말하며 만물의 생성(生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의 존재를 입체로부터 면,면으로부터 선,선으로부터 점으로
분석하여 세계의 만물을 수학적 구성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흥미를 가졌
다.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보라!

1(one)은 하나의 점(․)이요 2(two)는 하나의 선( )이며 3(three)은 하
나의 면(△)이고 4는 하나의 입체( )이다.이처럼 여러분은 수로부터 입
체를 형성시켜 보았다”15)라고 증명해 보인다.여기서 그는 4라는 수로 만
든 피라밋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피라밋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 즉 단
지 마음의 개념임을 나타낸다.이처럼 수학과 음향학을 주목했던 그에게
수 혹은 수적 관계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형식적 원리이다.다
시 말하자면 아르케를 근본물질에서 구하지 않고 수를 우주의 근본적 원
질로 생각하였고 수의 요소가 만물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대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를 사물의 본질

이라고 보며 질서와 비례는 아름답고 유용하나,무질서하고 비례가 없는
것은 추하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이를테면 그들은 10까지의 수
들에 국한하여 수 상징주의를 따르는데 수론의 수는 양(量)의 정수를 뜻
하는 자연수의 이론이다.즉 1,2,3,4와 같은 첫 자연수들은 신성한 법
칙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그리고 그들은 사물이 수를 모방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며,천체의 운행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제반

15)이정복,『서양철학사연구』(서울:학문사,1985),pp.22-23,김이정,『피타고라스의 음악세계에
대한 철학적 배경 및 음악이론』,p.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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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또한 수적관계 또는 수적 질서에 따라 영원히 순환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모든 사물의 근본인 수는 대립자들,예를 들어,홀수와 짝수,단수
와 복수,오른쪽 왼쪽,남성과 여성,정지와 운동,곧음과 굽어짐,빛과 어
두움,선과 악,정방형과 장방형 혹은 유한(peras)과 무한(apeiron)의 갈등
에서 비롯되는 상징성을 부여한다.그러므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은
당시 희랍철학의 근본문제였던 자연(Physis)에 대한 규정성(Thesis)의 논
의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연에 대하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영원
한 것을 찾으려 하였다.특히 그들은 무한한 음의 세계에 자기규정성(自
己規定性)을 가함으로써 무한을 유한 속에 한정(限定)시키며 무질서(無秩
序)의 세계를 조화시켜 질서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것,정밀하지 못한 것,부정적

인 것은 나쁜 것이요,확연하고 정확하고 한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그
리하여 수학은 사물에 대한 응용에 있어서 윤리적인 의의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 요소나 활동이 적당한 비례로 나타날
경우 최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특히 수론에서 1에서 10까지의 모든 기
수는 각기 제나름의 특수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그 중에서도
10(decad)이라는 수가 완전한 포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즉 10은 무한을 중단하는 한계이며 형식의
상징으로 간주된다.16)
예로부터 일반적으로 음악과 천문학은 자매 학문으로 생각되어졌으며

피타고라스 학파는 별들의 거리조차 수적 비율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
고 음악이 그런 수적 비율들을 미시적으로 반영하는 소우주라고 생각했
다.피타고라스적인 사고에 있어서 수는 만물의 근본적인 힘으로 간주되
었다.우주는 수들의 질서에 지배를 받으며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천체

16)양무석,『서양철학의 이해』(서울:홍진출판사,1997),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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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과 조화는 이러한 질서를 표현하는 두 방식인데,그러한 두가지
방식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수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이것은 미는 수
들에 의해서만 이해 가능하며,운동은 수들을 통하여 조절된다.즉 수학
을 수 자체로서의 수론,그 응용으로서의 음악,수의 표현이 정지하고 있
는 도형으로 나타나는 기하학,그리고 움직이는 도형으로서의 천문학으로
분류하였다.그 가운데,수론은 수학의 모태로서 기하학,음악,천문학의
근원적 학문이 되게 된다.마치 수학적 비례 개념에 따라 천구들의 운행
이 질서있게 통일된 궤도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이것은 무한히 다양한
음향들이 단일한 전체로서 질서화된 우주의 근본을 따라 음계로 축소되
어 존재 양식으로 설명되는 것이다.다시 말해서,자연,우주,계절의 변
화와 천체의 운행 등 자연과 우주의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질
서 지향의 노력들의 결과가 바로 우주 음악론이다.17)
피타고라스 학파는 먼저 우주가 조화스러운 것이라고 간주하였다.그들

의 학설을 최초로 저술한 필로라우스(Philolaus)에 의하면 조화는 “각기
다른 사물들로부터 발생하는데,그것은 조화가 다자간의 통일성이며 불화
하는 요소들 간의 일치이기 때문이다”18)라고 썼다.이처럼 조화는 그리스
적인 광범위한 의미에서 세계의 질서가 그냥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무한과 이것을 한정하는 것과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물의 존재에 대한 파악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이처럼 그들에게는 조화가 우주의 한 속성이었기에 그
들은 조화를 우주론의 테두리 속에서 보았다.즉 그들은 미 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대신 자신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조화 라는 용어

17)서인정,“피타고라스의 우주의 음악론,”『미학․예술학 연구』,제18권,한국미학예술학회,
2003,pp.170-177.

18) Philolaus,Nicomachus,Arithm.Ⅱ 19,P.115,2 ;frg.B 10,Diels.(Wladyslaw
Tatarkiewicz,『미학사』,p.1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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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했다.어원적으로는 조화는 조율 및 통일과 같은 의미이며,구성
부분들의 일치와 합일을 뜻한다.
또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계를 질서,적절함,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하나의 코스모스(kosmos),즉 ‘질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이것은
우주 전체로 확장 되어지는 개념인데,코스모스란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
가 좋은 질서이며 배열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천문학에서 지구중심적인
우주관이 아닌 천체중심의 우주관을 내세우며,혼돈된 세계인 카오스
(Chaos)에 대하여 수적 관계에 의하여 정돈된,조화로운 세계인 코스모스
를 대치시켰다.이들은 음악을 사랑하며 수학 및 천문학과 연관하여 음악
이론까지 제시하며 미학적 특질을 도입하였다.예를 들어,조각과 회화에
서도 일정한 비례가 있듯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모든 예술은 지각의 한
체계인데,그 체계가 수이다.그러므로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수로 인한
것임을 말할 수 있듯이 그들은 모든 규칙적인 움직임은 조화로운 소리를
낸다는 입장을 갖는다.게다가 우주 전체가 수적 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면
서 지속적인 소리인 천구(天球)의 음악을 일으키지만 인간의 귀는 협화음
을 지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전제에서 더 나아가 천체의 조직과 음조직이 서로 일치한

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수는 음악운동의 근본이며,음조직은 천체의 별
들처럼 자연스러운 수의 성질을 반영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이는 음악
을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협화
적 비례로 보고 있다.이처럼 그리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미학적
원리는 피타고라스 학파에게서 비록 미가 부분들의 배열에서의 규칙성과
질서의 문제라는 보다 느슨한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미를 수 및 수적 질
서의 문제로 보는 예술이론의 동향으로 남게 된다.19)

19)Wladyslaw Tatarkiewicz,『미학사』,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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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주의 음악론을 볼 때 수는 양과 측량으로서가 아니라 질서와
일치로서,즉 질적 차원에서 관조되었다.마치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들
과 별들이 서로 다른 거리에서 통합을 이룬 궤도를 각기 수를 가지고 규
칙적인 원 운동을 하듯이 음악의 진동 현에서 발견했던 협화음정들의 수
학적 윈리에 의한 비례 법칙에 따라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음향 체계를
이룬다.이것은 혹성들 사이의 거리가 리라의 현들 사이의 음정들과 일치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그리고 그들은 음악의 기본은 수이므로 지구
주위를 도는 혹성들의 거리와 속도는 음악에서의 여러 음정들,특히 온음
계의 음정들과 똑같은 비율을 갖는다고 생각하였다.예를 들어,한 음이
계속 울리는 것만으로는 음악을 이룰 수 없다.음들이 음악적으로 되는
것은 음들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이 음들의 관계는 수학적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즉 한 현의 절반(즉 1대 2,또는 2대 1)의 비율은 옥타
브 음정을 갖는다.그래서 옥타브의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한 현을 반
으로 줄이거나 두 배의 굵기로 해야 한다.이런 방식으로 모든 음의 관계
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고,20)일정한 수적 비율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조화로부터 아름다움을 가져왔다.이처럼 무수한 소리들 가운데서 조화
를 이루었을 때에만 아름다움은 발생한다.즉 음악에서 협화음정들의 비
례들이 천체 하모니를 구성하는 비례들과 같듯이 전 우주에도 적용되며
규칙적인 운동은 조화스러운 음향을 발생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조화스러
운 우주의 음악을 소리낸다고 생각하였다.21)
또한 우주의 음악론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 상징주의를 바탕으로

수학적 음악론과 당시 새롭게 발견된 바빌로니아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
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천문학 이론들을 결합시켰다.그들은 지구가 구체

20)홍정수․오희숙,『음악미학』(서울:음악세계,1999),p.308.
21)Wladyslaw Tatarkiewicz,HistoryofAestheticsⅠ(Mouton,Paris,1970),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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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球體)라는 사실의 발견 아래 혹성들의 궤도 운동을 묘사한다.각 혹성들
은 밑에 나란해 있는 혹성보다 한 음 높게 맞추어져 정해진 크기와 속도,
위치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음악적 비례들로 구별되어 움직인다.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혹성들이 전체가 하나되는 공심원 궤도에서 온음계의 음
열에 따라 차례로 한 음씩 낮음 음을 낸다는 이론이 성립되었다.여기서
대장장이의 망치가 모루를 내리칠 때 서로 상이한 높낮이로 각기 상이한
소리를 내듯이 천체의 움직임들 속에서 행성들은 끊임없이 하모니를 창
조하면서 움직인다.이 때 인간이 조화로운 우주의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마치 대장장이가 망치 소리에 익숙해져 있듯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음을 뜻한다.또한 각 소리들이 망치의 무게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에 주
목했다.
이처럼 수적 관계를 만물의 근원이며 규정원리로 본 피타고라스 학파

는 음악의 본질에 대해 순수 사변적으로 탐구하였다.그들에게 있어서 음
악은 수학적 비례원리를 관련시킨 하르모니아(harmonia)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주와 자연의 모상이었다.여기서 하르모니아란 용어는 원래
그와 같은 법칙.질서.조화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또한 이것은 음악에 있
어서 수학의 미,즉 어떤 기하학적 형식의 완벽성과 대칭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것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를 가청적인 음향이나 음악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 관한 본질적인 형이상학의 원리로 생각하였다.마치
세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맞추어 통일성을 이룬다는 사실과 가장 적
합한 상호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며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가
운데 하나로서 관심의 미적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음악이 객관적 수학적 비율로 탐구되기 시작하면서 음정과 음

계 등에 관한 수학적 측정을 다룬 피타고라스 학파들의 이론서들이 많이
배출되었다.이런 추세는 뒤이은 로마제국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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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또한 그와 같은 이론서
들에는 흔히 음과 영혼과의 관계,음계,선법의 표현력과 인간에 대한 영
향력 등이 함께 다루어져 있는데,이런 내용에도 역시 소우주로서의 막강
한 힘을 갖고 있는 음악과 그 힘의 영향하에 있는 수동적인 인간으로서
의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22)
이처럼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은 수에 의해 좌우되어진다고 생각하였으

며 미적 경험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리를 토대로 삼고 있었다.인간은 본
성적으로 조화롭지 못한 음계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지만 같은 성질의 음
계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기 때문이다.특히 그들은 순수 5도씩 쌓아 올리
는 방법으로 온음계적 음계를 얻었으며,수 이론에 관심이 많아 1에서 4
까지의 수의 비율에 의하여 협화음과 제음계를 수적 관계로 환원시킨 인
물이기도 하다.즉 그것을 그들의 학문의 이상으로 천착하였으며 조화 사
상의 근저를 이루는 것은 수에 대한 관념이었다.
이와 같이 피타고라스적 전통에 의하자면 음악은 예술적 기능이 아닌

참된 존재의 이론적 성찰 대상으로 수학적 비례라든가 조화 개념과 연관
되는 학문적 성격을 띠게 된다.특히 이들의 소산은 서양 음계 체계의 근
간이 되며 연구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 음향 이론이라든가
음계에서 음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를 연상케 하는 것이다.여기서
그들은 자신이 직접 나무로 된 울림통에 줄을 하나 매달아 만든 모노코
드(monochord)란 악기로 현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음높이의 변화를 실험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피타고라스는 현악기에 있어서 현의 길이의 비례
가 곧 음높이의 비례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3)일반적으로

22) 김미옥,“원전연구를 통해 본 고대의 음악이론,”『연세음악 연구』,제7권,연세대학교 음
악연구소,2000,p.30.

23)물리학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현의 길이와 음고와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현의 길이의 비례로
서 우리는 음고의 관계를 알 수 있다.그리고 이때 그 줄의 주변의 공기는 그 줄의 진동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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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의 비례와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정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일
치한다.이 발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옥타브는 2:1에 의해 생기며,5도는
3:2,4도는 4:3으로 이루어지며 이 네가지 수인 테트락틱스에 의한 비율로
서 생기는 소리는 전부 협화음이다.아름답고 듣기 편하고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이 발견의 중요성은 사물 가운데 하나의 내재하는 질서가
존재한다는데 대한 통찰이었으며,이것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일종의 계
시로서 나타났다.또한 그의 추종자들에게 한도지움의 원리가 타당함을
증명해주는 가장 적절한 예로서도 작용하였던 것이다.24)
피타고라스 역시 윤리적 효과를 음악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그

들에 따르면 인간의 혼은 원래 신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여러 육체를
윤회하다가 그 신성(神性)을 잃어버렸다고 한다.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윤회에서 해탈하여 신에게로 귀의하는 것이며,영혼의 정
화를 위해서는 우주의 하모니아를 구현하고 있는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우주의 조화를 음악 자체로 보았고,이
것을 가청적 소리로 구현한 것이 바로 ‘들리는 음악’이라 이해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은 음악이 영혼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역설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미치는 음악의 효과에 관계된 것이다.25)이것은 눈에 보
이지 않는 음향에서 숫적 비례 관계가 적용되어 조화상태를 회복하였을
때 그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또한 청자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
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여기에서의 음악은 물론 음들이 조합되어 시간
속에서 운동하며 펼쳐질 때의 그것을 말함이다.운동과 음향은 감정을 표
현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을 유발시킬 수 있다.음향은 영혼에서 반향되

따라 똑같이 진동하게 되므로 줄의 진동과 같은 공기의 진동을 만들게 된다.
24)서우석,『음악현상학』(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1989),p.13.
25)Wladyslaw Tatarkiewicz,『미학사』,pp.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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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것은 리라가 있을 때 하나를 튕기면 그 옆의 리라가 되울리는 것
과 같다.이러한 추론에서 이들은 음악이 영혼을 선한 ‘에토스’나 악한
‘에토스’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음악을 자신들의 수양과 교화수단으
로 중시하였던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에 의

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리고 그들은 운동과 소리와
감정들의 관계성이란 입장에서 예술의 효과를 설명하며 모든 예술이 영
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악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즉,영혼은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고,소리를 통해서만 영혼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
던 것이다.그래서 그들은 음악이 영혼의 표현,성격,상태 등에 관계한다
고 보았다.음악은 영혼의 좋고 나쁨까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음악은 좋은
영혼을 만드는,즉 윤리적인 힘을 증진시키는 에토스(Ethos)와도 관계된
다.결국,음악과 윤리는 연결되는 것이다.26)
이처럼 피타고라스 학파가 세운 교리는 내세적인 경향이 있다.물론 그

들의 사상은 신비적인 의식이나 계율을 강조했지만 그 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의 지적 능력에 적합한 정화로 발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의 논리이다.즉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수의 이론과 음악을 권장하
였다.예컨대,생물들은 언제나 일정한 주기를 두고 다시 태어나게 되므
로 아주 새로운 존재란 있을 수 없다.피타고라스 학파에 있어서 수적 진
실을 관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영혼의 본래적 조화의 경지를 되찾
아 육체로부터 벗어난 신적인 자유,다시 말해서 영혼의 ‘정화(katharsis)’
를 통한 해탈을 이루어 신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영혼 불멸을 성취한다는
것이다.27)

26)홍정수․오희숙,『음악미학』,p.48.
27)서인정,“피타고라스의 우주의 음악론,”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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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인들은 ‘영혼의 지도(guidanceofsoul)’라는 의미의 단어를
psychagogia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음악에
는 ‘영혼을 지도하는(psychagogic)’힘이 있다.즉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정화 이론에 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이루
어져 있었다.

1.음악은 영혼과 영혼의 성격․ 기질․ 에토스 등의 표현이다
2.음악은 “자연스런 표현”이며 매우 독특하다.
3.음악은 그것이 표현해내는 성격에 따라 선하거나 사악한 음악으로
나뉜다.

4.영혼과 음악간의 연관성 덕분에 음악을 통해서 영혼은 개선하거나
타락시키는 등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그러므로 음악의 목표는 단순히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테나에우스가 “음악의 목표는 즐거움이 아니라 덕에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썼듯이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6.선한 음악을 통해서 영혼은 정화되고 육신의 사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7.그러므로 음악은 여타의 예술들과는 다른 예외적이고 독특한 것
이다.28)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들에 기반해서 음악의 정화 개념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그리스 종교,오르페우스교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영
혼의 정화와 치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며 그들은 좋은 음악
과 나쁜 음악의 구별을 통하여 영혼의 정화를 실현하게 되며,이것은 우
주적인 조화 이론의 한 분파로서 정화는 불협하는 요소들이나 대립자들
의 조화 또는 균형과 관계된다.29)또한 동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28)Wladyslaw Tatarkiewicz,『미학사』,p.149.
29) Wladyslaw Tatarkiewicz, History of Aesthetics Ⅰ (The Hague: PWN-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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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내지 신비적 이념이 피타고라스의 수론에 곁들여 있음을 볼 수
있다.이것은 순수성과 경건성을 바탕으로 한 인도사상에 대한 생멸윤회
(生滅輪廻)설과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인 주역(周易)에 잘 나타나 있
는 음양설(陰陽說)에 대한 믿음이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하면 인도의 경우에서와 같이 영구 불변한 인

간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육신의 형상을 되풀이하려는 기나긴 순화과정
을 거치는 까닭에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동물을 살상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일,육식하는
일 등은 모두가 계율로써 금지되어 지며 자기 수양과 금욕을 중시하는
인도 사상과 유사한 윤리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30)
이처럼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은 세계에 대한 초탈한 명상으로 되었

다.인간은 세가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최고의 생활은 철학적인
생활방식으로서 이것은 존재의 우연성을 초극하는 유일한 방식이며,탄생
의 수레바퀴에서 도피하는 길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피타고라스에 의하
면 영혼은 윤회의 연속에 지배되고 있다.그는 한 종교를 세웠으며 그 주
된 교리는 영혼의 윤회사상으로 알려져 있다.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
스에 의하면 어떤 영혼도 어떤 사람의 육체를 빌어,그 육체를 통해 나타
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콘포드(Conford)는 수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신비주의를 강하게 나타내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종교단체의 규칙에는 여
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예로서는 콩을 먹어서는 안된다,쇠로 불을
휘저서도 안된다,말 위에 앉아서도 안된다,심장을 먹어서도 안된다,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침구에 말아 두었던 육체의 흔적을 없게 해야 한
다는 규칙들이 있음을 지적한다.즉 이 모든 규칙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사상에 속한다.

ScientificPublishers,1970),pp.81-83.
30)Ibid.,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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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플라톤과 플라톤과 플라톤과 플라톤과 플로티누스의 플로티누스의 플로티누스의 플로티누스의 미와 미와 미와 미와 음악 음악 음악 음악 개념개념개념개념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합리주의적인 헬레니즘 철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대변되는
헤브라이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던 사상적 과도기의 시기였다.이 시기
는 고대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미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
했다.이러한 사상의 혼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Plotinus
,204-270)31)의 ‘초월적 사고’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유산을 이해하고,그것을 철학적인 신학으로 집대성하게 된다.특히 아우
구스티누스의 고대적 사고체계 가운데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
움을 준 사상들로는 경험적 미에 대한 정신적,이상적 미의 우월과 목적
으로서의 미 이데아를 구현한 플라톤(Plato,B.C.347-427)과 신비로운
‘혼의 상승’이라는 모티브로서의 플로티누스의 일자사상과 유출을 들 수
있겠다.특히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플로티누스32)는 예술에 관

31)플로티누스(Plotinus,204-270)는 이른바 신플라톤주의 로 대표되는 인물로서 신플라톤주의
는 도덕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신비로운 혼의 상
승 이라는 모티브는 인간 영혼의 신비스러움과 더불어 인간이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종교와 예술의 이론적 모형이 되기도 한다.이것은 플로티누스 개인이 원했건 원하
지 않았건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특히 예
술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즉 형이상학적 미에 대한 희구를 불러일으켰다.또한 그는 고
대 플라톤 사상과 중세 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학자로 여겨지기
도 하는데,주요 사상으로는 범신론,유출설,신비주의 등으로 요약되어 진다.한편 플로티누
스는 플라톤으로부터 일자 라는 개념,즉 이데아 중의 이데아 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고 거기에 유출설 이라는 자신만의 사상을 끼워넣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플로티누스의 설명이 대단히 매혹적이며 일자 라는 개념 역시 기독교에서는 간과할 수 없
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면서 비판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이 전개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32)플로티누스의 사상은 그의 저술집인 Enneads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다.ennead란 아홉 개
의 묶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플로티누스의 저술들을 54개의 논문으로 정리를 한 다음 9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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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약간의 다른 입장을 취한다.또한 영혼은
일자에 대한 사랑과 추구 속에서 정제되고 정화되며 특히 인간은 미를
통해 신과 교통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전체성을 회복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고자 한다.이처럼 예술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즉
형이상학적인 미에 대한 희구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포르피리오스(Porphyrios)에 따르면 플로티누스의 철학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숫자의 개념과 금욕주의를 제공한 피타고라
스,존재와 사유를 동일시 한 파르메니데스(Parmenides),그리고 신비적,
신학적,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존재의 원인을 이성적 인식의 가장 극한점
에서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이데아(Idea)라는 합리적 원리를 이끌어 낸
플라톤33)을 들 수 있겠다.이처럼 플라톤은 이전의 그리스의 전통 속에서
전개되었던 이론들을 보다 분명하게 체계화하고 종합하였다.또한 플로티
누스는 그의 독특한 사유와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된 저서들을 통하여 아
우구스티누스,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제나(JohannesScotusEriugena)
등으로 이어지는 중세철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세계를 초월한 완전한
미의 형이상학적 체계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타고라스 사상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플라톤

묶어서(ennead로 만들어서)6권의 책으로 만들어 붙인 이름이다.여섯 권이므로 복수형인
Enneads라고 함).여기서 9와 6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9는 전체(1-10까지의 숫자상 최후
의 숫자라는 의미에서)를 의미하고 6은 고대에 완전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작
업은 고대 전기 작가 포르피리가 수행했다.그는 54개의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서 한 개의 논문을 두 개로 나누기도 했다.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Enneads는 포르피리
가 자신의 시각으로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재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ominicJO′Meara,Plotinus(Oxford:ClarendonPress,1933),p.9.

33) 플로티누스는 Enneades에서 플라톤의 대화편, 특히 Republic, Timaeus,
Parmenides,Phaedo,Sophist,Phaedrus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이를 통해서 플로
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의 중심을 이루는 원리들,즉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로 구
분한 것과 영혼의 비물질성과 불멸성을 주장한 것,그리고 일자를 절대적 초월자의 위치에 설
정한 것을 그의 철학의 토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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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플로티누스의 사상,그리고 음악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아우구스티
누스의 음악사상 형성에 있어서『고백록』제7장과『음악론』제6권의 형
이상학적 기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신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적 개념들
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그 원형으로서 플라톤이 주장
하였던 미와 음악개념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신플라톤주의는
중세 전 시대에 걸쳐서 기독교의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여러 가지 종교와 예술의 이론적 모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물질적인 유한한 육체와 불멸하는

비물질적인 영혼의 이원적 존재로 구분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즉 육체
와 영혼의 이원론을 체계화했으며 영혼의 불멸(theimmortalityofsoul)
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서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플라톤이다.그는 육체는 감각적인 세계(asensibleworld)에 속
하며 변화무쌍하지만,지성(intellect)혹은 정신과 영혼은 더 높은 영원한
영역인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면서 불변하는 세계(anunchangingworld)
로 보았다.34) 이처럼 종교적 감정을 지닌 철학자로 불리는 플라톤은
Phaedo에서 영혼은 순수하며 영원하고,불멸하며,불변함을 지적한다.또
한 신적인 것을 닮았고,한결같은 모습이며,무형한 것으로서 이지적인
세계로 향한다.이에 반하여 육체는 인간을 닮았으며,다양하며,가변적이
다.35)
이와 같이 플라톤에 따르면 시각적인 육체와 비시각적인 영혼의 결합

으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즉 눈에
보이는 변화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다시
말해서 플라톤에 사상은 이원론(dualism)으로 실재와 현상,이데아와 감

34)John․H․Hick,Philosophyofriligion(Prentice­Hallind.1973),p.97.
35)Plato,Phaedo,Dialogues,(transbyBJowett.OxfordUniversitypress,1953),8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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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대상,영혼과 육체 등이 대립한다.각 쌍에 있어서 첫째 것은 실재
성과 선에 있어서 둘째 것보다 우위에 있다.36)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
는 것은 죽음이며,영혼이 육체와 더불어 있는 동안,즉 영혼이 악한 것
에 오염되어 있는 한 진리에 대한 우리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하
지만 영혼이 사물을 접할 때 오염된 육체의 방해로부터 떠나게 되면 영
혼은 순수하게 실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플라톤은 영혼을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영

혼은 날개 달린 쌍두마와 마부로 이루어진 마차로 비유하였다.신의 마차
를 끄는 말들은 고상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하늘을 여행할 수 있
지만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말은 한 마리는 선하지만 한 마리는 악하기
때문에 날개를 잃고 땅에 떨어져 감각적인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생물체
의 몸을 갖게 되었다.

인간의 인식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감각을 극복해야만 하
네.이성에 의해 잘 인도된 올바른 영혼은 마부가 끄는 두 마리 말
에 비유할 수 있지...색깔도 형체도 없으며 따라서 만질 수 없는 실
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선장인 이성에게만 보이며,그 실체
를 에워싼 참된 지식이 그 자리를 차지하네.37)

앞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톤은 감성,이성들의 도움으로 철저
히 이데아를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확고히 하는 영혼을 인식력을 가진
독자적 실체의 본질로 보았다.또한 영혼에 대한 신비적인 요소는 오르페
우스교의 영혼의 윤회전생 및 고대 그리스 철학의 물활론적 영혼관의 단

36)B.Russell,Historyofwesternphilosophy(GeorgeAllen& UnwinLtd.London,1961),
p.176.

37)Plato,Phaedo,246a-24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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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모아 플라톤 철학에 들어왔다.그 후 종교적 색체를 띤 철학은 거의
가 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영혼의 최고의 목표는 이 세계에서 영혼 자
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며,또한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자신의 윤리학에서 영혼의 모든 악의 근거는 영혼과

육체와의 결합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감각 세계와 접촉되
지 않을수록 더욱 고귀하고 가치있는 행동이 된다고 주장하였다.이처럼
이 세상의 존재는 생성 소멸하는 것이지만 원래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 존재를 통해서 상기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왜냐하면
현상계의 감각 없이는 생성의 변화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이
세상은 현상계의 것으로서 지상의 경험이 영혼을 자극하여 그 영혼의 탄
생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이데아들을 상기하게 하여 준다.
그러나 영혼이 절대적 존재,즉 이데아를 상기하기 위해서는 현상계의

불명료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항상 긴장해야 한다.그 까닭은 영혼 주위에
는 항상 가변적이고 가멸적인 것들이 에워싸고 있음으로 해서 전생에 보
았던 이데아 마저도 망각시키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진실로 영혼의 이성
적 부분을 완전히 작용시킬 때 인간은 이데아계,특히 선의 이데아를 직
관할 수 있으며,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38)
한편 이원론자인 플라톤에게 있어서 세계는 언제나 유일하고 진실한

이데아로서 설명된다.즉 이 세계는 비물질적인 세계로서 물질 세계의 원
형이다.그것은 인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
로 가장 최고 단계는 선(善)의 이데아이다.예를 들어,음악의 경우에 있
어서 음악은 교육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선한 심성을 불러일으켜서 올

38)신종섭,“플라톤의 영혼관,”『철학사상』,제10-11권,동국대학교 철학회 ,1989,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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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능력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졌으며 그러한 능력에 따라
평가되었다.이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데아론에 근거하여 음악의 평
가기준을 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올바름,즉 지
(知)에 근거하여,어떤 대상을 모방하는가,또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리듬,언어,멜로디를 사용하여 재현하였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지
녀야만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신,혹은 신체의 미 또는 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자세와 멜로디는 모두 선이고 악을 나타내는 것은 선의 반대이
며,이는 멜로디 뿐만 아니라 음계,리듬 등의 모든 음악양식에 적용됨을
보여준다.즉,음악에서의 아름다움은 선의 이데아 아래 그것이 나타내는
질서,적절한 수량,통일을 가져온다.39)
또한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한 에토스론에서도 음악가는 천상

의 조화를 모방하고,선량한 사람은 덕을 모방하며,현명한 정치가는 나
라를 세움에 있어서 선의 형상을 모방한다는 음악론을 전개했다.이것은
그가『국가론』에서 리디아 선법은 성격적으로 나약하게 하고 프리지아
선법은 마음을 흥분시키며,믹소리디아 선법은 사람을 슬프게 하지만,도
리아 선법은 절도있고 안정되게 한다고 말한다.그리고『악기』의 ‘악보
편’에서도 음악의 근원을 외계의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에 두고 “음
악은 마음이 슬프면 메마르고 힘이 없어 윤기가 없으며,즐거우면 여유있
고 느리다”고 했으며,“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하며 음악을 모르
는 사람은 악을 노할 수 없고,악의 이치를 알면 예의 경지에 가까워졌다
고 할 수 있다.예와 악을 모두 알면 덕을 얻은 것과 같다”는 예악사상을
전개했다.
이처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톤의 접근방식을 통하여 그의 음

악관을 알 수 있다.그는 음악이란...조화를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다.그

39)홍정수․오희숙,『음악미학』,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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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조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운행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서,뮤즈의 여신들이 준 것이었다.그것은 비이성적인 쾌락을 돕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내적인 운행을 보조하는 것으로서,영혼이 조
화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질서를 되돌려 주는 일을 도와서 그 자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플라톤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받았던 전통적

인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다.그는 미가 관계․척도․수학적 비례 및 부
분들의 배열에 의존한 신념으로서 비례(symmertria)로 규정하였다.이것
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도입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채택했던 미
개념으로,수세기 후에도 그러한 전통적 맥락이 유지되며 미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성(unity)과 조화(harmonia)’로 나타나게 된
다.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미론을 살펴볼 때 미의 본질을 다섯가지로 규정

한다.질서,균제,비례,적합성,조화의 다섯가지이다.그러나 이 다섯가
지로부터 공통의 성질을 도출해내면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하나는 그
의 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특징을 지니며,각 부분
을 배열하여 조화를 이루는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
향을 받아 비례와 조화를 미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수학적 경향이다.즉
플라톤의 견지에서 균제와 비례는 미이고 덕이다.그는 비례하지 않는 모
든 것을 추하게 보았다.여기서 비례는 사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물의 미는 항상 비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함으로써 미의 속성으로서 균
제와 비례를 상정했다.그러므로 미란 양(量)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고 도대체 어떤 정도가 적당한 양인지를 증명하려고 노
력한다.또한 그는『메논』(Menon)에서 두 개의 정사각형을 선택하여 각
각의 한 변의 길이의 비가 1:√2/2일 때 이상적인 비례 관계라고 상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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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후대의 건축가들은 이 정사각형의 비례 관계를 건축물의 근간으로
삼았다.40)이처럼 플라톤은 경험적 미에 대한 정신적,이상적 미의 우월
과 목적으로서의 미의 이데아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플라톤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 전통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결

합시킨 아우구스티누스의『음악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수를 신의
흔적이라고 인식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례와 조화의 우주적 질서에 기초
하여 수적 동등성(aequalitas)즉 동등한 비례(ratio)를 미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이것은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리듬,박자,
운율이 귀를 즐겁게 하는지,가장 아름다운 음보는 어떤 것인지 등 궁극
적으로는 비례를 근거로 영원 불변의 신적 동등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다.
또한 플라톤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미가 들어 있다고 간파한다.정

신이 육체보다 더 완벽한 미를 갖추고 있지만,최고의 미는 이데아에 있
고 이데아만이 순수한 미이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뭔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데아를 본뜬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육체나 정
신이 아름다운 것도 미의 이데아를 닮았기 때문이다.육체나 정신의 미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우며 오직 미의 이데아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
한 미라고 하여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도입했다.그리하여 그는 물체적인
것의 미에 대한 감탄에 의해서 영혼(anima)의 단계를 통하여 불변하는
이성에로 나아감을 제시한다.즉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미의 이데아만이
절대적이고 영원,독특하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단지 미의 이데아를 분
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명기하였다.다시 말해서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미의 이데아에 참여(participate)하기 때문이다.41)

40)TatarkiewiczWladyslaw,HistoryofAestheticsⅠ,p.117.
41)Plato,Phaedo,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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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초월적인 미를 주장하는 플라톤은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성이 감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그래서 그는 변
화하는 감각 세계에 대해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상정하고 개개의
사물들은 이데아를 분유하고 있어야만 아름다우며,진정한 예술의 가치
기준도 여기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이것은 플라톤에게 있어서 감각적
사물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다.그러므로 참다운 지식은 감성계의
감각적 지각이 아니라,이성에 의한 예지계에 대한 인식임을 알린다.
하지만 미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 플로티누스는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미 개념을 거부하며 다른 입장을 취한다.플라톤주의에 비해 철학적 통찰
을 지닌 신학자의 성격을 갖는 플로티누스는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저작
들을 주석함으로써 자신의 주요한 철학적 활동과제로 삼았을 지라도 그
의 형이상학과 세계관은 기본적 구도에서 플라톤 철학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가령 예술이 감각 세계를 재현할 때 플라톤이 예술가에게 모방하
는 자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플로티누스는 예술품을 정신의 반영
물로는 보지만 예술을 단순히 이데아의 모사로 보는 고대의 모방이론은
배척한다.그리고 플로티누스는 예술가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
는다.
또한 플로티누스는 근원적인 신적 존재와 질료적 세계 사이에 어떤 초

월적인 실체라는 중간 단계를 도입하는데,이로써 피타고라스적이고 플라
톤적인 전통적 이원론의 체계는 역동적이고 영적인 범신론적 일원론으로
전환된다.이처럼 플로티누스와 그 이후의 모든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순수한 철학적 전통 이외에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의 큰 영향을 볼
수 있다.42)특히 플로티누스만의 독특한 사유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

42)이순아,“그리스도교적 신플라톤주의 미학사상:마르실리오 피치노를 중심으로,”『미학․
예술학 연구』,제19권,한국미학예술학회,2004,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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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이전에 전개되었던 플라톤주의와 피타고라스적 전통을 종합한 그의
형이상학이다.그는 자신이 일자 라고 칭하는 제1원리를 신피타고라스
주의의 일자 및 플라톤의『Republic』제6권에 나오는 선의 이데아와 일
치시킨다.플로티누스는 희랍철학의 전통 속에서 일자 형이상학을 통해
아르케의 문제를 해결하며,또한 플라톤의 사상을 수정,보완한다.그리고
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들을 수용한다.즉 스토아 학파의 유물론
적 사유와 그노시즘(Gnosticism)43)의 감각계 부정에 대한 반박으로 자신
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된다.이러한 체계 속에서 플로티누스는 일자를
통해 일(一)과 다(多)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자(一者)로부터 다
(多)가 유출되어야 한다는 설명으로 해결한다.이는 결과적으로 절대자와
감각계 사이의 이원론적 구조를 극복케 해 주는 근거를 제공한다.이러한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세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는 근원적인 통찰을 제
공해 주었으며,후에 중세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발
휘하게 된다.다시 말하자면 플로티누스는 경험적 분석과 형이상학적 기
반 위에 선 새로운 미 개념을 추구한다.

43)그노시즘(Gnosticism)즉 영지주의 종파는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걸쳐 지중해 동해안 지역에
널리 퍼져 최대 영향력을 가지며 초대교회를 괴롭힌 이단이다.Gnosis는 헬라어 지식 을
의미하는 그노시스 (1108)에서 온 말로서 영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이러한 영지주의는 페르시아의 이원론,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바벨론의 점성술,헬라
철학(플라톤의 이원론)등에 기독교 교리를 혼합 절충하여 하나의 종교철학을 세우려고 시도하
였다.그러므로 당시 이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우주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고 영
을 선한 것으로 우주는 불완전하고 죄가 있으며 물질 또한 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또한 그
들에게 있어서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하위 신에 불과하다.따라서 차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없고,영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간 가현적 존재로 이
해된다.그리하여 이들은 우주의 기원,인간의 죄의 문제,신구약의 상충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철학적인 분석을 행했다.또한 신앙을 경시하고 당시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 바탕으로 기독교
의 종교적 명제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결국 Gnosticism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요소를 과
소평가함으로써 예수의 생애(탄생,삶,죽음,부활)을 부인하였다.이로써 그들은 물질계와 정
신계를 대립시키며 구약의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신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심각한 위험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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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에 의해 형태의 미를 갖게 된 돌은 돌로서 아름다운 것이 아
니라 예술에 의해 도입된 형상 혹은 이데아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이 형상은 질료 상의 것이 아니라...그 설계자
에게 있는 것이다.그 고안자는 그의 기술에의 참여를 통해 형상을
파악한다.44)

플로티누스와 플라톤 모두 예술을 ‘이’세계와 ‘저’세계의 두 세계 사
이에 위치시켰다.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성향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예술
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감각 세계와 우리의 감각과는 무관하며
사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정신적 세계에서 ‘내적인 형태’
를 재생시키는 창조자로 간주한다.여기서 플로티누스는 그의 초감각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감각미를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이 플라톤과 차이를
가진다.그는 모든 사물은 근원적인 일자에 참여하므로 형태와 색채의 미
는 보다 완전한 초월적인 미의 반영이자 신적 이성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처럼 그와 플라톤은 감각 세계와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정신적인 세계를 대조시켰다.45)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감각
적 물질 세계를 인정한데서 기인한다.
한편 플로티누스는 물질 세계는 절대의 방사이며,각 사물은 자기의 반

성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취한다.즉 물질 세계의 미인 예술은 절대의 반
영(反映)인 것이다.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모양과 색의 미를 지각하여 감
각적이며 구체적인 미를 부인하지 않으면서,형상을 취하고 파악하는 장
인의 능력에 의해 신적 예지와 우주의 미가 관조에로 현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형식은 이성에 의한 지배를 받으며 질료는 영혼과의 깊은

44)Plotinus,Ennead,Ⅴ,8,1.(J.M.Rist,Plotinus:The Road to Reality.Cambridge:
CambridgeUniversityPress,1988.p.67.재인용)

45)Wladyslaw Tatarkiewicz,HistoryofAestheticsⅠ,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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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성’을 통해 세계를 초월한 완전한 미에 이르게 된다.46)이처럼 세계
는 감각적이며 가변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플로티누스에 따르면,물질은 모든 생성과 변화의 기체이고,존재

를 결핍하며,모든 악의 원천이자 영혼이 타락한 것이다.물질로의 하강
과정인 세계는 참되고 실재하는 초감각적인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지와 존재 그리고 그 자체로 원초적인 존재를 직접 직관하는
무의식적인 창조활동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영혼은 예술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플로티누스는 어떤 대상들의 미가 관계들과 균형들에 의존한다

는 것은 외적인 표명에 지나지 않을 뿐,그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미의 본질과 원천을 부분들의 배열이나 비례,크기에로 한
정하는 순수 현상적인 미의 규정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는
그 무엇,즉 그러한 균형을 조명하는 단일한 광채,지혜,영혼의 미를 더
욱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예술은 신적인 본질을 지니며 절대

자의 다양한 현현(顯現)들 중 하나로서 유출적인 과정을 거친다.그러므
로 예술미는 자연미에 앞서게 되며,예술가는 이 순수한 과정을 따라서
아름다운 사물을 창조해낸다.또한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인간은 미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지의 원리,즉 Nous아래 다양한 질료들이 수와 이데
아들에 따라서 더 많은 존재와 실재성을 부여받게 된다.바로 이것은 시
간과 공간의 관계 안에서 질료들이 정리되어 자연으로 완성되는 역할인
것이다.그러므로 미에 대한 추구는 존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추구의
일부분이며,이것은 신플라톤주의47)의 정신성의 핵심이 된다.

46)M.C.Beardsley,AestheticsFrom ClassicalGreecetothePresent:A ShortHistory,이
성훈․ 안원현 역 (서울:이론과 실천사,1992),pp.85-86.

47)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의 시대로부터 그리고 플라톤주의 그 자체의 상이한 전통들 안
에서 후기 고대의 플라톤적 학파들을 지배하고 그럼으로써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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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미학의 첫 번째 기본 명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
닌 하나의 특질로서,감각적 세계이든 지성적 세계이든 미의 특성이 물질
적 비례에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그는 물질적 사물에서까지도 미는 외
적 배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더구나 미가 정신과 도덕의 영역
에서의 외적 배열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그래서 플로티누스는 미가
색채라는 부수적인 매력과 함께 제 부분의 조화에 관련된다는 고대 미학
의 비례이론을 공격한다.미는 통일에서 이루어지는데 질료에는 통일이
없다.그러므로 질료는 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미의 근거로는 단지
정신(spirit)만이 가능하다.미의 근거는 크기나 색상,형체가 아닌 정신이
다.그러므로 비례는 미의 본질이 아니다.그래서 물질적인 미를 바라보
는 자는 그것이 단지 이미지,암시,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고 반
대일 뿐인 그것에서 자유로와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48)
이로써 플로티누스는 감각 세계 속의 미는 절대 세계의 반영으로 신적

이성의 상징인 지적인 세계를 포함한다.즉 감각 세계의 미는 미의 이상
적 모범(archetyponidealmodel)때문이다.비례,조화라는 외적 형식에서
미의 근거는 그 사물의 내적 형식(innerform)에 있게 되며,감각 세계의
던,어떤 특정한 종류의 플라톤주의를 위한 근대적 명칭이라 할 수 있겠는데,이것은 그리
스도교인들이나 이교도들 모두에게,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려는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새
로운 종교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헬레니즘을 고수하려고 했던 이들에게도 불어 넣어졌던 지적
풍토였다.신플라톤주의는 중세를 지나는 동안 기독교의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가 되었다.영혼은 일자에 대한 사랑과 추구 속에서 정제되고 정화되며,가장 충만한 자아에
로 몰입할 수 있다.이와 같이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는 종교적인 색체를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특별히 그의 철학 사상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있지 않고,인식의 추구
나 고행주의에 의한 일자와의 황홀한 합치에서 오는 최고의 행복에 감격하는 영혼에 있다.신
플라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감정을 드러낸 점이라고 볼 수 있는
데,신플라톤주의는 존재론적으로는 우주 안에서의 신적인 광휘를 설명하였고 인식론적으로는
신적 세계에로의 인간 영혼의 지향성을 역설함으로써 결국은 인간 영혼의 지복 내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독교의 합리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8)Wladyslaw Tatarkiewicz,HistoryofAestheticsⅠ,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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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내적,정신적,지성적,이상적 형식을 분유하는 응용된 미로 남게 된
다.49)또한 그는 세계가 참여하는 완전한 미에 관심을 가졌으며,여기서
미와 선은 함께 발견된다.왜냐하면 미는 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
으로 첫 번째 원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선은 미 자체다」.이때 유(有)의 하향 계단처럼 미의 하향

계단이 있게 된다.세계에서 영원히 작용하는 법칙이나 이성을 감각적,
물질적 형식으로 산출하는 모든 것이 미로 간주되는데,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신적 이성을 상징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플로티누스에게 있
어서 유(有)는 지성의 일자에 대한 직관의 대상이 되고,미는 점점 초월
적 개념을 갖게 된다.
이로써 플로티누스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는 그것이 항상

변한다는 점 때문에 참된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변하지 않는 존재만
이 참된 실체로서,실체는 비물질적인 것일 수 밖에 없으며,실체는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물질적 존재를 초월한 존재
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며 따라서 실체는 신을 가리킨다.왜냐하면 신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즉 신만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초월한 참된 실체이다.
이처럼 플로티누스는 미를 제1원인으로서,일자,선과 동일시하며,일자

는 미적인 것,즉 모든 유한한 미의 근원이고,미의 창조자로 생각한다.
이는 일자가 미의 근원으로서,일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
드는 미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따라서 이러한 미는 내적인 성찰만을 통
해서 도달 가능하며 외적이고 가공적인 미는 절대적인 미가 될 수 없고,
내적이고 본래적인 미만이 참된 미가 된다.

49)조원준,『플로티노스의 절대자 개념에 대한 연구:프로호도스와 에피스트로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연세대학교,19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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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플로티누스는 오랜 희랍의 전통인 이성의 규정성을 과감히 벗
어 버렸으며 자신의 주요한 관심사를 초월적인 일자에 두고 있다.그것은
실재 이상이며,실재 그 자체보다 더 실재적임을 나타낸다.여기서 일자
란 모든 분유된 통일성의 근원이며 제2원리인 존재 너머에 있는 고차원
적인 원리이다.50)즉 플로티누스는 부정적(否定的)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
자를 일자라 명명한다.이는 다수성에 대한 부정의 의미에서,그리고 분
리성에 대한 부정의 의미에서 일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플로티누스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절대자로서의 일자는 초월적이다.

일자는 초월자로서 만물을 초월하는 한편,만물의 원인자로서 만물 속에
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또한 모든 결과를 일으키는 힘이며 절대적
인 하나인 일자는 모든 사유와 존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따라서 이러한 일자에 대해서는 본질도 존재도 생명도
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그러나 이것이 일자가 무(蕪)이거나 비존재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모든 사물은 일자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존재론적으로 배열되며 원초적인 존재로부터 파생된 존재의 전체성
은 그 완전성에 있어서 하강국면을 이룬다.
영혼이 미를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 동일성 획득을 위한 상승운동을 통

해서 일자와의 유사함을 성취하면,영혼은 전통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유
의 자유로움과 ‘엑스타시스’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게 되고,그 속
에서 일자와의 자기동일을 체험하게 된다.이 체험은 주관적이고 신비적
인 것이므로,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따라서
플로티누스의 신비주의는,‘감정이나 열정에 의존하며,비합리적.비이성
적 사고를 지향하는 체계’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와는 다르

50)Gilson,E.,Being & Some Philosophers,정은혜 역 (서울:서광사,출간 연대 미상),
pp.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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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그는 일자와 합일에 이르기 바로 이전 단계까지의 체계를 철저히 변
증법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플로티누스의 철학이 신비주의
라 불리우는 것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 유형의 지식이 절대자에
대한 신비적인 지식이라는 것이다.그의 철학에서 최종 목표였던 ‘일자와
의 합일’이라는 신비적인 체험을 주장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의『티마이오스』(Timaios)에 의하면,물리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유사질료적인 토대 위에 지어진다.질료는 형식들에 의해 만들
어 지는 것이 아니며,형식들에 의해서는 단지 일정한 형태만이 주어질
뿐이다.반면,플로티누스의 세계에 있어서 대상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난다.51)오로지 일자만을 향하고 일자만을 숙고하면 일자를 인식
할 수 있고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일자는 그를 직
시하고 그와 만나기를 열망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기 때문이
다.우리는 테오리아라는 내면적 자각을 통한 일자와의 합일을 통해서 일
자를 인식할 수 있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것을 벗어 버림’
으로써,사물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일자에게로만 향해야 한다.
플로티누스는 인간은 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자와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그에게 있어서 미는 영혼이 그 자신의 본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는 성질로서 간주된다.예술은 곧 자기 인식이며 자기 인식
은 곧 일자와의 합일을 의미한다.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간
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근거와 원천인 일자를 경험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자기 인식이란 인간이 순수
실패로 향하는 노력이 함축된 것이며,일자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인간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51)J.M.,Rist,Plotinus:The Road toReality(Cambridge:CambridgeUniversity Press,
1983),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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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일자는 어떠한 한계를 갖는 존재와는 달리,전적으로 무한한
자이며 불가분의 통일성으로 형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를 초월해 있으면서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존재를 산출한다.사실상 일자에는 어떠한 명칭도 적절하지 않다.그것은
단지 ‘이것이 아닌 것’이다.이처럼 이러한 존재 산출을 우리는 일반적으
로 ‘유출설’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하지만 여기서 ‘유출’(流出)이라는 개
념은,플로티누스의 형이상학의 의미를 모두 담지하고 있지 못하다.‘유
출’은 플로티누스가 그의 저서인 Enneades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의 비유
에서 표현한 흘러넘침에서 유래한 것으로,일자로부터 하위단계들의 존재
들이 산출되는 하강의 과정만을 보여준다.
이처럼 플로티누스의 ‘유출’이란 원리에서 우주는 일자 또는 선이라 불

리는 제일의 원천인 일자를 통하여 모든 결과들은 영속적이며 존재하는
샘과 같이 충만하여 흘러넘친다.이 때 모든 사물은 일자에 참여하는 정
도에 따라 존재론적으로 배열되며 일자로부터 파생된 존재의 전체성은
하강하는 길과 아래로부터 일자로 상승하는 길을 통해 일자와 다수로 이
루어진 세계는 통합되게 된다.
하지만 플로티누스는 신성으로부터 단순한 흘러넘침에 의해서 일자로

부터 예지,영혼,질료가 산출됨만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그 흘러넘
침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각 단계들은 그 근원인 일자에 대한 동경을 통
해서 그들의 내용과 형상을 갖게 됨을 설명하려고 한다.이와 같이 일자
를 정점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지계와
감각계의 절대적인 대립을 강조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자로부터 나오는 힘은 직접적으로 존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오
히려 가능태로서 산출시키고,그것이 제1원리를 관조함으로써 그것이 되
고,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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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자는 고급한 단계로부터 각각의 저급한 단계로의 필연적인
방출을 통하여 존재를 생성한다.이 때 첫째 산물은 예지이다.예지는 모
든 존재와 원천(源泉)을 초월해 있는 원초적인 ‘일자’를 향하고 있는 고정
되고 불변한 정신이다.예지는 다시 영혼을,그리고 영혼은 질료(감각 세
계)를 방출한다.예지는 사유이며 동시에 최고의 존재,즉 이데아들인데,
그것은 신적인 사유에 접합되어 있다.그 근원인 일자에 대해 어떠한 영
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이 발생은 예지,영혼,질료라는 단계가 있고,
일자 또는 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각각의 유(有)의 단계는 그 선행 단계
보다 덜 완전하다.52)이처럼 예지는 시공을 초월한 이지적인 직관의 대상
으로서 초감각적인 것들,즉 이데아들로 귀착된다.
따라서 예지 즉 정신은 일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며,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자를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 정신은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 가운데
사유되어지는 일자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정신은 일자와 달라서 동시에 인식의 주체가 되고 객체가

된다.정신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성과 통일성이 결
여되어 있는데,이 점에 있어서 정신은 일자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다.또한 이 정신에서 세계 혼과 인간의 혼이 유출되어 나오게
되는데,혼은 정신의 영상이요,정신은 일자의 영상으로서 이 세 존재는
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고 있다.이 유출 과정의 제
일 하부계층,즉 유출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이 마지막으로 미치는
한계에 어둠이 있듯이 이것을 플로티누스는 물질이라고 간주하며 이 점
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동일하다.

52)장명선,『St.ThomasAquinas에 있어서의 美의 超越性』,석사학위 논문 (서울:홍익대학교,
1985),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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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은 단지 무규정적으로 타자화된 ‘일자’에 대한
표상만을 자신 가운데 가지고 있을 뿐이다.예지의 완전성은 다른 사물을
자기 밖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그리하여 그 창조의 결과가 바로 ‘영
혼’이다.이 영혼 역시 신적인 초감각의 세계에 속한다.영혼의 자기 표시
는 예지처럼 생명과 활동성이며,또한 그것은 영원한 무시간적인 삶을 이
끈다.그러나 영혼은 이미 예지적인 세계의 경계선에 있다.
이처럼 예지의 완전성은 다른 사물들을 자기 밖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이로부터 창조의 결과인 영혼이 흘러나오게 되며,영혼은 신적인
초감각의 세계에 속한다.다시 말하자면 영혼은 예지적인 세계의 경계선
에 머무르며 삼중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상위 근원인 예지와의 관
계속에 있는 상위적 영혼과 감각에 참여하여 질료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
위적 영혼,그리고 이 둘을 매개하는 중간적 영혼이 그것이다.이처럼 영
혼은 예지에로 향하는 지향적 운동성과 감각계로 향하는 운동성,그리고
양자간의 매개적 운동성을 지닌다.따라서 플로티누스는 영혼의 특성을
‘운동성’이라 규정한다.53)

53)Ibid.,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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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과 영혼론과 영혼론과 영혼론과 음악 음악 음악 음악 개념개념개념개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그것은 곧 신의 이름이다.54)아
름다움 자체는 진리와 지혜로서 이데아의 추구이다.그는 미에 대한 탐구
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원천과
기원 모두를 선한 것의 공급자인 신에게서 발견하고 있다.즉 그의 궁극
적인 지향점은 신적(神的)미의 추구이며,신은 미의 상징으로 생각되었
다.이것은 사물에 선행하고 사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신의 이념이 완전한
존재자에서 그에게 창조된 유한자인 피조물의 존재로 산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학문은 신의 존재를 확정해 두고서 시작한다.
다시 말하자면 신이 정신 생활의 정상에서 출현하되 실존하는 진리로서
등장하여 신과 영혼에다 모든 것을 귀결시켜서 고찰하는 것이다.이처럼
그의 미론은 그의 사상 전반과 마찬가지로 신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
영향 하에 성립된 것으로 지혜와 진리 그 자체인 신과 결부되고 관련되
는 한에서 의미를 갖는다.55)
아우구스티누스는 미를 신비적․상징적․신학적 의미로 이해하였고,미

를 윤리적인 것과 긴밀하게 상호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하였다.또한 사상의 핵심적 주제인 영혼론 및 신론과의 유기적 관련 안
에서 다루고 있다.56)

54) “옛것이면서도 새로운 당신의 아름다움이여,너무나 늦게서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당신이 아름답게 창조한 당신의 피조물에 나는 추악한 태도로 몸을 의지해 왔습
니다.
AureliusAugustine,Confessions,10,27,38.

55) Robert J. O' Connell, Art and the Christian Intelligence in St. Augustine,
(HarvardUniv.Press,Cambridge,1978),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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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ternitas,ipsaDeisubstantiaest
영원성,이것이야말로 신의 본체이다.57)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계(存在界)를 궁극존재의 불변성(不變
性)과 유한존재자들의 가변성(可變性)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며 신을 비
가시적(非可視的)인 미인 ‘영원함’이라고 확정한다.이것은 ‘진리와 지혜의
추구’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본의도 아래 이 세계의 모든 감각적 미들
의 원천이며 아름다움 그 자체인 불변성인 신의 미를 이성58)을 가진 인
간이 가시적(可視的)미로부터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간주되는 신적 미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승적 지향의 미 개념을 형성하는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플라톤이『향연』에서 삶의 가치를 ‘미를 관찰하는 것’에 둔 것과 소크

라테스의 입을 빌어 디오티마가 말하듯 인간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름다운 어떤 무엇일진대,아름다움 중의 아름다움이요 모든 아름다움의
근거이자 원천으로 상징되는 최고의 아름다움,곧 신적 존재의 아름다움
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같은 시각에서 이
해할 수 있다.59)
이처럼 미적 존재(Homoestheticus)로서 시간안의 존재인 인간은 그

기원 이래로 아름다움을 좋아하고,아름다움에는 형태가,형태에는 균형

56)이기정,“음악철학의 이해,”『음악과 민족』,제11권,민족음악학회,1996,p.139.
57)AureliusAugustine,EnarrationesinPsalmos.,ci.10.
58)이성이란 지각된 사물들을 구별하거나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진 정신의 한 작용이다.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이나 영혼에 대한 지식으로의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왜냐하면 감각적 대상으로 나아가버린 사람들은 참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AureliusAugustine,Deordine,Ⅱ,30.

59)백영제,“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의 현대적 의미,”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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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형에는 수가 있다는 것을 분별력을 통해 알아 나간다.수가 모여
그룹을 이루는 일정한 수량은 사물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고,이로 인
해 아름다움이 발생한다.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찾지 않고,어떤 사용
목적을 가지고 찾을 때에 미적 체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또한 우리가 어
떤 아름다움에 습관화되면,우리의 감정은 그것에 대해 점점 무디게 반응
한다.그러나 이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 또는 설명할 때에는 미
에 대한 감정은 다시 살아남아 체험될 수 있다.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움
을 좋아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수를 체험하는 것인데
이것의 인식은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서,아름다운 대상이
우리 속에 있는 수와 일치해야 아름다운 것으로 체험되고,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 한 것과 같다.60)
이렇듯 철학적 미학의 역사에서 미 개념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이에 대

한 정의도 시대마다 다양함을 보인다.흔히 미를 정의할 때 한 사물이 자
기 자신에 대해,그것에 속한 개별적인 부분들이 그 자신에 대해,그리고
서로에 대해,전체에 대해,그리고 그 전체가 모든 사물들과 갖는 조화와
적합성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방식인 신학적 미학
의 입장에서 미 사상을 한정해 설명하고자 할 때,아우구스티누스가 각
존재자는 존재 자체인 신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그리고 신이 존재자에
게 부여한 존재계의 질서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난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61)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은 신
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善)이고 동시에 존재이기 때문에 일자(一者)로,아
름다움으로,진리(眞理)62)로 자신을 보여주며 결국 미는 한마디로 ‘존재의
60)홍정수,『교회음악개론』(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1988),pp.25-26.
61)성염,“아우구스티누스의 ESSE개념,”『철학』제1권,한국철학회,1990,p.161.
62)“그에게 있어서 진리란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영원한 이념들과 부합하는 진리를 의미한다.그
리하여 신(神)은 진리이다 는 명제가 도출되고 진리는 존재론의 문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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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실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즉 여타의 존재자들이 갖추고 있는
진․선․미의 보편 원천이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의 근원이며 절대적인 진리이자

미이다.63)그에 의하면 신은 모든 것의 은밀한 근원으로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존재이다.이러한 신에 대한 탐구는 그가 신을 불변(不變),
불사(不死),생명(生命),선,미,능력(能力),지복(至福),정신(精神)등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신에 대한 이해의 사고는 이데아로의 상승을 말하는 플
라톤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그에게 있어서 신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현재만이 존재한다.이런 의미에서 신은
절대적인 존재자로서 영원한 미이며 플로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형이상학적 미 개념이다.
이와 같은 미의 존재론적 성격과 의미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

의 플라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미만을 유(有)로 인정하였다.
이 영원한 존재,즉 이데아는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미를 객관적․형이상학적으로 인정
하여,미를 유의 한 특성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거기에 경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유의 어떠한 요소가 쾌(快)를 일으키는가를 말하고자 했다.64)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존재의 차원에 있는 모든 사물은

신에게서 그 충족이유(充足理由)를 발견하고 궁극적 존재해명(存在解明)
을 얻게 되는 것으로 설명된다.다시 말하자면 미는 결국 진실로 존재하

AureliusAugustine,Deordine,Ⅱ,47.
63)“우리가 있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그러므로 주여,당신이 만들어내신 것이오니 그것들이
아름다웁기는 이미 아름다우시기 때문,님이 좋으시기에 그것들도 좋아진 것,님이 있으시기
에 그것들도 있는 것이니이다.”
AureliusAugustine,confessiones,11.4.6.

64)F.J.Kovach,DieAesthetikdesThomasvonAquin(Berlin,1961),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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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는 것,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에 솔직한 것과
관련된다.즉 이것의 음미는 진리를 포착하려는 투쟁을 포함하며 모든 예
술적 창조는 그것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 위해서,미는 진리나 완전성 같은 다른 가치들과 연합되
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게 된다.65)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신의 존재는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실재이다.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연적인 존재인 인간들 위
에 있는 무한하면서도 필연적인 실재인 신의 존재는 정신 즉 영혼을 초
월하여 있는 진리를 통한 사유(思惟)로부터의 증명이 요청된다.66)이처럼
그에게 있어서 철학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하나는 영혼에 관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에 관계된 것이다.전자는 우리들 자신을 인식케 하
고 후자는 우리들의 근원을 인식케 한다는 것이다.67)그러므로 아우구스
티누스 미 사상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맥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의
영혼의 지향성임이 다시금 확인된다.
여기에서 ‘영혼의 지향성’이것은 바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용어

인 ‘intentus’또는 ‘intentio’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68)이로부터 아
우구스티누스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플라톤적 이원론을 거부하고 인간
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으로,천사도 아니고 야수도 아닌,물질과 정
신 또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 즉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이성적
실체이다”69)로 설명한다.인간을 하나의 단일한 실재로 파악하면서,영혼

65) Richard Harries, 『현대인을 위한 신학적 미학』, 김혜련 역 (서울: 살림출판사,
2003),pp.35-36.

66)FrederickCopleston,『중세철학사』,p.100.
67)백영제,“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의 현대적 의미,”p.13.
68) Aurelius Augustine,De musica,(tr. by Robert Catesby Taliaferro,New York:
FathersoftheChurch,Inc.),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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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육체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고 심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 아래에서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존재자로서 신을 향하여 역동적인 움직임 즉 ‘밖에서 안으로,안에서 위
로 향하는 내적 초월의 길’로서의 회귀 과정을 이룬다.하지만 이에 반하
여 신은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궁극적 근원이 되며,인간
은 신 즉 ‘영원’을 추구하며 지복을 위해 신을 향한 영혼의 본성 다시 말
하자면 영혼의 지향적 활동을 통하여 단계적인 상승 과정을 이룬다.70)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아우구스티누스『음악론』의 궁극적 목표인 인

간의 영혼이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의도 아래 수의 운동을 회귀 과
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그러므로 그의 미 사상 역시 하느님에 대한
영혼의 관계 중심으로 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더 나아가 그의
타고난 미적 감성은 물질적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마니교에
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후 사상의 형성 과정과 더불어서 ‘상승적 미
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성립하며 발전하게 된다.이 체계는 아우구스
티누스가 상승적 미 개념 안에서 구체적으로 당대의 교양학과들을 통한
영혼의 훈련을 숙고하고 있는 것이다.특히『음악론』은 그러한 실행의
한 결과물이다.그는 음악이 수적 비율과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이것은 세계 내의 모든 구체적인 미들에게 올바른 형태와 질서
를 부여하고 그들의 미를 보증하는 것은 수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수는 존재로서의 수일 뿐 아니라 수의 운

동(motus)인 리듬(rhythmus)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이를테면 수의 운
동은 어느 수가 다른 수에 작용을 하느냐 또는 작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다 상위 단계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수의 운동은 가변적인 수에서 영

69)AureliusAugustine,DeTrinitate,ⅩⅤ,11.
70)서인정,“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관,”『음악과 민족』,제28권,민족음악학회,2004,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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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불변한 수까지,또 외적인가 내적인가,감각적인가 정신적인가,어느
만큼 신적 수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 지향 운동으로
설명된다.71)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의 제6권을 시작하면서 소리와 관련된 수

의 다양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소리나는 수(numeri
corporales) 즉 운동으로서의 수인 리듬->감각의 수(numeri
sensuales)->기억하는 수(numeri recordabiles)->충돌하는 수(numeri
occursoribus)->진행하는 수(numeriprogressores)->이성적인 판단하는
수(numerijudiciales)이다.72)이상의 분류된 예처럼 영혼의 여섯 단계의
운동 과정으로 가장 저급한 단계인 소리나는 수에서 단계적인 상승 운동
을 통해 최고의 수인 신적인 수에 도달하는 영혼의 지향적 활동 과정을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결국 최고의 숫자인
신적인 수에 도달하는 과정을 음악이라고 명시하며 물질적인 소리의 자
극을 수용하는 청각작용은 육체에 속하지만 육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
혼에 의해서 발휘됨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음악의 경우를 살펴보자.음악은 흔히 박자와 음의 높낮이,

음들의 다양한 조합과 결합으로 청각기관에 다양한 충격을 일으킨다.한
편의 음악을 계량된 박자와 음의 높이로 분해해 보자.음의 개수를 기준
으로 하여 박자 하나 하나를 따로 분리시키고 음의 높낮이까지도 떼어서
들어보자.청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영혼의 여섯 단계의 과정을 거
치며 음악적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우선,청자는 만약 여러 소리
들이 들릴 때 감각 자료들을 기억하여 기억의 수를 다음 단계의 충돌하
는 수에 전달한다.여기서 충돌의 수는 정신이 감각에서 일어난 일을 모

71)Ibid.,p.7.
72)AureliusAugustine,Demusica,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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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 하기 위해 보낸 수이다.이것은 음을 선별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기억에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의 수보다 더 높은 단계로서 다음 단계의
진행의 수로 전달한다.이 수는 정신이 리듬 운동과 언어를 산출하기 위
해 보낸 수들이다.또한 이 수는 예를 들어,문학작품에서도 쉽게 발견되
는 것으로 시인이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다.그 위 단계의 수는 정신이
가장 상위에 있는 이성적인 수이다.어떤 비례들이 기쁨을 주는지를 미학
적으로 평가하는 수로서 우리가 음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이 수를
통해 음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옳고 적절한지를 판단한다.이 판단
하는 수는 다른 단계의 수들과는 달리 시간 속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양된 순간 카이로스(Kairos)73)에 만들어진 영원 불변한 수
이다.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같은 위계적인 수들의 운동 과정을 영
혼의 지향적 활동과 일치시키며 영혼의 중요성을 알린다.74)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생기를 얻고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의 우월성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육체가 외적 영혼을
만들어내고 있듯 영혼은 내적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이처럼 육체와 영혼
이 명백히 서로 구분되고 다르지만 양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인간으로 성
립한다고 보는 것이다.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이성적 실체이다”75)라고 규정하며 인식활동의 근거를 이성에

73)미적 체험에 있어서,그 대상을 향수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 시간은 일상적
으로 영겁을 향해 흐르는 물리적․양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달리,그러한 일상적인 시간이
어느 순간 단절되어,미의식이 집중되는 특수한 질적 시간인 카이로스이다.즉 카이로스란 물
리적인 시간의 연속상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 대상과 인간 정신과의 대화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백기수,『미학』,pp.55-57쪽 참조).(CarlDalhaus,『음악미학』,조영주․주동율 역 (서울:
이론과 실천,1993,pp.64-65.)

74)서인정,“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관,”『음악과 민족』,pp.7-8.
75)이성을 영혼의 국면이나 힘,관조되는 진리 자체,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조라는 세가지 의미
로 사용하고 있다.이성이란 지각된 사물들을 구별하거나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진 정신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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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한마디로 그는 인간을 하나의 단일한 실재로 파악하면서,영
혼과 육체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고 심오한 것으로 이해한다.또한 그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영혼의 활동이나 능력을 이성이라 하였다.더 나아
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미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 사람의 정체는 오직
영혼에 의해서만 확인된다고 말하며,인식은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 나-영
혼인 내가 하는 것이며,감각의 전달을 이성이 판단함을 뜻한다.이러한
방식은 ‘은밀한 내적인 힘’인 이성으로서 내적 감각을 판단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탁월하고 숭고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요소로서 지식
(scientia)을 생산하거나 배운 것을 분석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
진다.
따라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혼의 활동

이며 능력인 이성이라 함은 수긍할 수 있다.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아인
식은 자신의 고유한 인식조건과 행위조건을 설정하거나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이성적 원형들을 직관하는 것이요,
발견하는 것임을 추론하며 신의 피조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영혼의 관
계를 중심으로 그의 미 사상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인간 속에 불변성의 근거가 된다.왜냐하면 인
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은 자신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에게 이성을 부
여했기 때문에,그리고 이성을 통하여 인간은 진리 자체인 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이성이란 결국 외부의 경험 세
계와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매개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며,외부 세계

작용이다.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이나 영혼에 대한 지식으로의 안내자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왜냐하면 감각적 대상으로 나아가 버린 사람들은 참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Demoribuseccleciaecatholicaeetmanichaeorum.,Ⅰ,52.
(AureliusAugustine,Deordine.,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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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각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영혼의 내적 욕구
의 요청에 따라 지혜를 생산하여 마침내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영혼의
국면이나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에 있어서 이성이 신앙에서의

‘권위’보다도 우선될 정도이다.이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제6권에서 보
여지는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여기서 이성은 음악의
수적 진행과 배열에 있어서 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능력으로 존속한다.

M:만약 영원하고 불변의 신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부터 우
리는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이 영혼에 주어진다고 믿어야 하는가?
D:저는 그렇게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M:그렇다면,불변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다른 의문 하에 신
에게로 자신을 가져가는 사람은,만일 그 움직임이 자신의 기억 안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그 진리를 응시하기 위한 그 어떤 외부의 충
고에 의해서도 상기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D:그렇습니다.7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
리 영혼을 영원한 진리의 세계와 연결지우는 것이 상기의 힘이라는 것과,
우리들은 우리의 기억 안에서 통찰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이러한
주장에는 인간의 이성능력에 대한 긍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인간 영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

게 만든다.인간 영혼은 감각적인 사물들을 문제삼고 있으면서,볼 수 있
는 세계,즉 변화하는 사물들의 아름다움은 불변하는 미에 의한 창조와
그 반영임을 감각적인 사물들이 고백하고 있는 소리를 인간 영혼이 엿듣

76)AureliusAugustine,Demusica,Ⅵ,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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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77)더 나아가 이것은 미가 오직 이성에 의
해서 지각되는 것이란 관점으로 고대,중세의 사상가들에게 공통적인 것
이다.미의 지각을 이성과 정신의 독점적 영역으로 만듦으로써 미와 예술
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동시대의 주요 흐름들과 마찬가지로
주지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78)즉 아우구스티누스는 미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감각적 현상으로부터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주의적 방식을
따른다.
이처럼 “믿기 위해서 알고,알기 위해서 믿어라(intelligeutcredas,

credeutintelligas)”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구는 합리적 사유와
신앙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믿
는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사유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사유할 수 없는 존
재는 믿음 또한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성에 의한 인식이나 통
찰은 신앙을 제거하거나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신앙을 뒷받침하
는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성을 지닌 인간은 미적 인식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의 전체

로서의 우주의 미와 신의 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추(醜)는 단지 미의 반대,‘형상의 결여’로 집약되는
것이다.이처럼 최저급의 미와 최고의 미간의 이러한 플로티누스적 연속
성 때문에 그는 영혼의 종교적 여정에 있어서 미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
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미적 경험은 그 최고의 상태에 있어서 종교적
예지와 통하기에 신을 부정하는 이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범위
를 넘나들며 인간의 영혼개념을 확장시키며 발전시킨다.79)

77)FrederickCopleston,『중세철학사』,p.104.
78)F.J.Kovach,PhilosophyofBeauty,(OklahomaUniv.Press,1974),p.7.
79)최미경,『아우구스티누스의 音樂思想 연구』,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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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물론 영혼의 우위성,영혼은
육체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이성이 주어져 있는 실체인 것이다.이 실
체성은 동일하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기능,다시 말하자
면 기억과 지성과 사랑으로 이어지는데,이들을 움직이는 원리 및 지도하
는 독자적인 원리인 영혼이야 말로 자아이며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진리의 근원은 감각적인 경험에 지

나지 않는다.감각은 신체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있는 영혼의 본성적 활
동의 일환이다.따라서 감각은 영혼이 신체를 사용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시각과 관련하여서는 부분들의 조화가 합리적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통상 ‘아름답다’고 말해지고,청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의 화음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보통 ‘감미롭다’또는 ‘부드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하자면 아름다운 사물 안에서 어떤 색채가 어른거릴 때나,울리
는 어떤 소리가 단지 맑게 들릴 때에 그 색과 소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
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감각들의 쾌(快)에 있어서 이성에 가까이 속하고 있는 감각은

그 안에 어떤 운율적 척도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80)여기서 아우구
스티누스가 말하려는 요점은 아름다움이 제각각의 어떤 주관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깊이 연관된 것이라는 점과,감각기관 중
에서도 시각과 청각이 특히 그러한 합리성에 가까이 관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감각한다는 것은 영혼이 신체 안에서 행사하는 생명 기능으로

서 영혼은 생명의 주체로서 신체의 모든 부분에 현존한다.그에게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 진리 자체인 신의 인식과,신과 영혼의 관계 안에서 의미
를 갖는다.이로써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기능과 작용을 기억,인식,

80)AureliusAugustine,Deordine,Ⅱ,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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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나누고,영혼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재하는 실체임을 먼저
주장한다.그래서 기억이나 인식 또는 의지의 작용을 통괄하고 지도하는
원리로서 그 작용을 넘어서 있다는 데에 영혼의 독자성이 드러난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기능능력을 강조함으로써,일상적 경

험을 모두 기억에 의존하여 논증함으로써 그는 영혼의 순수 본질인 이성
을 신적인 능력으로 부각한다.또한 그는 감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억으로 남아 저장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겠는가
하고 강하게 논거를 들고 있다.바로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을 향한 기
억과 인식과 사랑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이처럼 인식한 다음에 사랑에
도달하며 그 점에서 인식이 먼저임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조차 알 수 없기에 사실 인식은 기억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
론 짓는다.따라서 여기서의 기억은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을 외적 자극을
통해서 되살리는 형식이 된다고 추정한다.이 점이 사물로부터 감관을 통
하여 형상을 경험하지 않고도 정신적 실체를 형상의 매개 없이도 직접
그 실체를 이해하게 되는 비밀이 그것을 통하여 생성됨을 알 수 있다.그
리하여 사물의 형태와 내용은 영혼 속에 이미 있는 것이며 이 때문에 우
리가 생각할 수 있으며 인식한다 라는 말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즉 기억
이 지니고 있는 조각들을 생각으로서 거두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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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아우구스티누스의아우구스티누스의아우구스티누스의아우구스티누스의『『『『음악론음악론음악론음악론』』』』

(De (De (De (De musica)musica)musica)musica)    연구연구연구연구

서양음악의 생성과정 가운데 음(音)은 조형 예술과는 달리 공간적 고정
성 혹은 영속적 물질성을 부정하는 존재로서 그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감각의 영역을 초월하려고 하는 지향적 상징성을 지닌다.여기서 음을 통
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청자는 독립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내적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81)
음악적 경험과 가치는 가변적이다.우리는 이 가변성의 경로를 밝혀 해

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음악에 관련된 사고의 폭은 이러한 경로
위에서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다.그리고 이와 더불어 음악미적 경험과
가치의 심도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즉 음을 통한 순수한 체험적 경험은
하나의 창조과정이기도 하다.이 체험 안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
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일정한 정신 활동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면 비로서 우리의 삶은 실재의 핵심과 연결을 새롭게 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82)
ThrasybulosG.Georgiades는 음을 향한 바라봄의 시각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두 시각을 제시한다.“하나는,음악을 하나의 소외된,자율적․
미학적 현상으로 곧 소리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며,다른 하나는 음악
을 일반적으로 정신적,인간적인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것으로 파
악하는 것이다”83)첫 번째의 고찰방법이 사람들이 음악작품의 구조에 주

81) 쿠니야스 요,『음악미학 입문』,김승일 역 (서울:삼호뮤직,2002),p.28.
82)MichaelChanan,『무지카 프라티카』,김혜중 역 (서울:문예신서,2001),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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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력을 집중할 때 가능하다면 두 번째 경우의 가장 훌륭한 길은 음악과
언어에 대한 관련성을 추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청적 대상들인 일상 음,말소리,음악의 음은 가시적 대

상과는 그 존재양식이 다르다.가시적 대상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3의 존재인 빛과 시각 아래에서 하나의 형상을 이룬다.이에 비해 가청
적 현상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이를테면 색과 형태는 물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우리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들 밖에서 존재하는 물체와 병존
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들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
다.하지만 음은 자유로이 물체로부터 발진되어서 일탈되어 존재하는 것
으로 유동적 존재이지만 음을 재료로 하여 선율,리듬,그 밖의 여타 기
본적 구성 인자들로 이루어지는 예술은 불변성을 가질 수 있음이 성립된
다.84)
그러므로 음은 색이나 형태와는 달리 독립된 존재로서 근원적 존재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신에 의해서 피조된 시간 속에서
음은 어떤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계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이는 음악이 시간의 상징이자 시간은 삶의 상징임을 뜻한다.즉
음악의 음은 오르가논(음악적 기관 즉 소리와 악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종류의 객관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소리 울림’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반면 말소리는 자아의 정신적인 힘과 동일한 주관적인 것과 직
접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내면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된 존재이지만,
음악의 음은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이다.
바로 이점이 언어와 대립되는 음악의 근본적인 특징을 결정짓게 한다.또
한 어떠한 특정 리듬을 따르며 회화와 건축에서는 움직임이 액체 상태에

83)T.게오르기야데스,『음악과 언어』,조선우․권오연 역 (서울:세종출판사,2000),p.9.
84)國安洋,『음악미학입문』,김승일 역 (서울:삼호출판사,1989),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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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체 상태로 진행되는 반면에,음악은 시간과 공간의 순수한 흐름 안
에서 무한성(영혼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특히 고대 말기와 중세 초기라는 사상적 전환기를 살았던 아우구스티

누스에게 있어서 창조는 최종적인 사건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이다.그러
므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무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음악은 이러
한 계속되는 창조 과정 속에서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과업을
위한 수단임을 그의『음악론』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1. 1. 1. 1. 『『『『음악론음악론음악론음악론』』』』개관 개관 개관 개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오관으로 뻗어나가면서 나타
나는 운동인 감각함을 통하여 소리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다.특히 영혼성을 지향하는 음은 고유한 특성인 감각기관인 청각
을 통하여 물체적 대상과 감각적 인상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동성을
지님을 알린다.여기에서 영혼이 신체에서 감각을 한다는 것은 신체에 의
해서 영혼이 무엇을 규제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신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규제에 대해 영혼이 주의 깊게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그 주의 깊은 작용
들을 영혼이 놓치지 않으면,그것이 곧 감각함이 된다.여기에 만약 지성
이 그 행위를 의식함과 아울러 반성을 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거나 영
원한 진리들에 근거하여 좋은 상태를 이해하게 될 때,그것은 ‘판단운동
(motusiudiciales)’이라 불리운다.85)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철저하게 합리주의적인 전통 위에서 최초로

85)성염,“아우구스티누스의 감각적 지각론에서 지향의 역할”세계와 의식 그리고 의식 지향성
(서울:서광사,1992),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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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론을 심리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접근을 통해 전개해 나가고 있다.
수의 현상으로서의 리듬은 영원한 수의 원천인 신으로부터 제시된 아름
다움에 대한 생각으로 신적인 영혼성과 영혼의 미관념을 수와 선과 정의
의 원칙적인 신의 미관념으로 승화시켜 음악을 규명하게 하였다.그에게
있어서 ‘수’는 이성적 정신적인 영원 불멸의 것으로서 신은 미의 상징으
로 생각되었다.자연과 예술의 미는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며 옮겨놓기
쉬운 것이기는 하지만 ‘수(神의 美)’를 반영하고 구현할 때에 참된 미가
되는 것이다.이 때 지식의 목적은 하느님과 영혼을 아는 것이라 하고,
영혼은 하느님을 인식하는 터전이라고 하였다.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인
식은 논리와 감관(監官)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오직 영혼 즉 인간의
‘내적 자아’또는 ‘생각하는 자아’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생
각한다.그러므로 하느님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그는
유빌루스론(Jubiliation)에서 같은 관점으로,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이 표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음악의 첫째 기능은 사람을 신의 계
시의 직관으로 인도해 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86)
초기 기독교 음악과 기독교 이전 시대의 음악을 실질적으로 연계시키

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음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으
며 과거와 미래가 모두 현재적인 계기 속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음은 그것이 존재하기 전․후에는 측정될 수 없는 존재로서 도
래할 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지나간 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소리의 세계는 시간의 분산
과 이행 가운데 있는 신의 존재방식인 영원(aeternitas)안에서 의식의 가
장 내밀한 본질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명확한 체계를 갖춘 음악사상을 논의하기보다

86) 이기정,“음악철학의 이해,”『음악과 민족』,제11권,민족음악학회,1996,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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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음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들로부터 우리들의 바깥에서 생성
되어 우리의 감각과 연관하여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그리하여 우
리 속에서 동요를 일으키는,수들의 위계질서에 의해 표현되어진 소리들
의 인지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음악지각이론은 음악에 대
한 심리학적 혹은 현상학적 접근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시도로 불
려질만 하다.이를 통하여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음악에 대한 미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당시는 고대 그리스87)문명이 점차 막을 내리고 중세 그리스도교 문화

가 시작되는 전환기였다.따라서 이전의 음악 형식상의 특징은 운문의 가
사를 지닌 단성의 성악이 중심이었으며 각 음계와 선법이 합리적인 기초
위에 서 있었으며 고전 예술이 공유하고 있는 조화된 미의 이상에 의해
서 음악 형식이 갖추어져 있었다.하지만 중세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
던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는 활발한 기독교 음악활
동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A.D.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312-337)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공표하면서 마침내 기독교는 모든 압박과 박해로부터 해
방되었다.그 이후 음악은 기독교 공인이 계속된 테오도시우스(379-395)
황제의 기독교 국교화 선언과 더불어 교회음악 양식에 있어서 당대의 일
반적인 통념이었던 초대교회와 로마교회의 양면적 입장을 자연스레 공유
하게 되었다.이로써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함께 새로운 음악 형식들은 더

87)그리스의 종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들과 인간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는 인
본주의(人本主義)적인 성격이 내재한 종교여서 기독교의 유일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
인 종교와는 다르다.이에 따라 그리스 음악은 다양한 신들의 예식이나 여흥을 위하여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신만을 위한 획일적인 음악과는 원천적으로 다르다.중세의 기독교
음악은 생성 과정에서 그리스 음악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리스 음악의 철학과 이
론 등 간접적 요소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홍세원,『교회음악의 역사』(서울:벨로체.2002),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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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진 확고함으로 발달하게 되었으며 유대교의 한 지류로부터 출발한
기독교 음악은 새로운 음악 형식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널리 전파하
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서양의 철학과 종교적인 정신의 으뜸가는 원천이 되는 인물로서 아우

구스티누스는 중세 카톨릭 철학이 그리스 철학,플라톤 철학과 융화하여
그들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었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대변한다.그리고
세례 직후인 387년경에 개종 전후의 초기 저작들 안에서 다루어진 문제
들을 종합하여『음악론』을 집필하였다.『음악론』은 스승과 제자간의 대
화체로 구성되어 질의와 응답,설명과 의견을 통해 리듬의 원칙을 수립시
켜 가는 변증론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가 리듬의 원칙을 세울 때 그
윈칙이 되는 것은 듣기에 좋고 감성(sensus)과 숫자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성(ratio)88)인 리듬을 음악적이라고 간주하였다.즉 리듬을 이루게 하는
수는 육체,기억,지각과 이성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여기서 이성에 거
하는 수만이 영원한데,그것은 이성에 거하는 수가 최고의 수이자 불변의
단위인 신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89)
또한『음악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에 대한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수에 대한 신

88)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성은 음악의 판단에 있어서 직관이나 어떤 고전적 모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다.다시 말하면 이성은 수와 관련된다.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 중에
서 “올바른 움직임”이란 것은 리듬의 질서있는 움직임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아우구스
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혼의 여섯가지 기능 또는 능력이란 고도의 독창
적인 체계를 고안하여,그 개념들을『음악론』제6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다.특히『음악론』
제6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소리들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소리들은 수들
(NUMERI)과 동의어로 취급될 수 있는데,이 때 numeri는 그리스어의 리듬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리듬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그러하다.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수는 음악적인 척도를 의미한다.

89)홍정수,“聖 어거스틴의 리듬 理論,”『춘계 이종성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장로회신
학대학 출판부,1982),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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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인 전통이 새로운 기독교적인 전통과 조우하는 장으로 삼는다.그에
의하면 음은 수와 같이 영구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는 것으로서 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미가 발견된다.이처럼 수의
조화는 쾌(快)의 원천이 되며 음악에서의 감정적인 쾌는 철저하게 이성적
인 음악의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즉 음을 통한 미적 경험이란 수성
(리듬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뜻한다.90)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히포(Hippo)의 주교로 재직할 당시『음

악론』마지막 제6권을 집필하게 된다.이것은 이전 장들과는 구별되는 것
으로 408년경 메모리우스 주교에게 제6권만을 보내면서 앞의 다섯권의
내용을 상식적인 논의로 치부하였다.또한 영적인 영원한 리듬에 대해 논
하고 있는 제6권 제17장 부분에서는 찬미가「천지만물의 창조주」(Deus
creatoromnium)에 대해 “그 리듬미컬한 음에 의해 귀에 있어서 아주 유
쾌할 뿐만 아니라,의미의 정당함과 진실성에 의해 혼(魂)에 있어서 보다
더 유쾌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이것은 음악에 담겨있는 수의
원리와 법칙들을 통하여 감각 세계를 통괄하여서 영원 불변한 리듬의 원
칙을 수립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음을 알린다.
감각적 미에서 신적 미의 단계로 상승하는 미 사상을 가장 잘 담고 있

는『음악론』에서 수(리듬)은 생명의 운동(vitalismotus)을 통하여 감각
계와 예지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원리로서 제시된다.그리고 이 생명의
운동의 힘 위에 있는 복되고 거룩한 혼들의 이성적이고 예지적인 리듬들
(rationalesetintellectualesnumeri)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명을 지상과
지옥의 법에 이르기까지 전달한다.91)이것은『음악론』안에 수(리듬),동

90)Ibid.,pp.27-28.
91) 김산춘, “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 musica 제6권을 중심으로,”『미학․예술학
연구』,제17권,한국미학예술학회,2003,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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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통일,질서 같은 고대 사상의 제 개념이 미적 원리로서 그리스도교
사상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엮어져 승화되어 왔음을 뜻한다.또한 음악이
지닌 미적,감각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음악이 위대한 초월
적 존재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개시(開示)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그
리하여 음악 속에서 표현하는 미와 수들은 영원한 미를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에서 고대의 전통적인 운율의 비

율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것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독창적 리듬론의 전개를 성 암브로시우스 찬미가를
직접적 예로 삼으며 제시하고 있다.당시 밀라노 교회에 참여한 아우구스
티누스는 세례식에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St.
Ambrosius)와 함께 영적인 감명을 받았던 찬미가「테 데움」(TeDeum)
를 만들어 부른다.그는 암브로시우스 찬미가 중「Deuscreatoromniu
m」이 동등성(aequalitas)의 미적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함으로써 좋은 음
악은 완전한 수를 내포한다는 가장 훌륭한 예라고 극찬했다.
게다가 이 찬미가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사와 음악의

일치를 통해 궁극적인 진리를 구체화시킨 음악이라고 하여『음악론』에
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또한 유대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초
기 기독교 음악은 당시 문화세계의 음악인 그리스와 로마적인 음악과 자
유롭게 접촉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그러므로 음악은 음악적인 견지에
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본성과 다른 한편 본질적인 탁월성의
긴장관계의 한 가운데 자연스레 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시편주석서』(EnarrationesinPsalmos)에서

찬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하느님을 찬양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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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지 않는 것은 찬미가가 아니다.노래하지만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
는 것은 찬미가가 아니다.따라서 찬미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인
노래,찬미,하느님에 대한 찬미를 갖추어야 함을 당부한다.즉 찬미가는
뇌로 표현된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다.”92)또한 찬미가를 포함한 아우구스
티누스 당시의 암브로시우스 찬미가93)는 그의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기여한 한 부분이다.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의 기독교로의
회심을 이루는 기점을 제공하며 특히 마니교도 였던 그가 개종을 하면서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가지게 되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차츰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물에 대한 물질주의적 인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
이다.이러한 영향으로 암브로시우스 찬미가에서 새롭게 드러난 리듬과
운율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밀라노에서 그가 성 암브
로시우스로부터 세례받기를 준비하면서 쓴『음악론』제1권에서 제5권 사
이에 드러난 그의 집필 의도이다.
특히 암브로시우스 찬미가에서 음보와 운율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볼

때 성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경험들은 그의 저술에 있어서
음악적 사상들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음악의 실제적․이론적 내용들은
중세음악사 연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이것
은 운율면에서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액센트 취급에 있어서는
고대의 단순한 민요풍의 선율을 부활시킴과 동시에 히브리와 시리아계의
액센트에 바탕한 새로운 운율 해석을 결합시키고 있다.
92)G.Cattin,LaMonodianelMedioevo,Storiadellamusicav.2,Torino:Edizionedi
Torino,1979,p.23,전정임.“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암브로시오 성가에 관한 연구,”『음악학』제
10권,한국음악학학회,2003,p.111에서 재인용.

93)암브로시우스 찬미가는 서방교회의 전례에 처음으로 찬미가 양식과 교창적 연주 방식을 도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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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듬과 운율에 대한 세밀한 논의들을 하나의 순수한 음악적 운율
학으로 만들어 담고 있다.이처럼 음악 이론적으로는 고대의 리듬94)에 관
한 기록이 중요시 되며 이를 통하여 중세 모드 리듬의 발전에 영향을 주
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리듬에 대한 중요한 이론서를 쓴 저자
들은 기원전 4세기 후반의 아리스토크세누스(Aristoxenus)와 기원 후 3세
기 경의 아리스티테스 퀸틸리아누스(AristidesQuintilianus)이다.두 이론
모두 리듬과 박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아리스티테스 퀸
틸리아누스는 그의 책『하르모니카』(Harmonica)에서 말은 음절들에 의
해,선율은 강과 약의 비례들에 의해 춤은 동작들에 의해 리듬이 결정된
다고 하였다.95)또한 아리스토크세누스 이전의 논서로 리듬에 관한 기록
이 있는 것으로는 플라톤(Plato)의 국가론『TheRepublic』에 언급된 것
으로 선율,화성,그리고 리듬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진술을
찾아볼 수 있다.즉 선율은 세가지로 구성되는데,가사와 화성과 리듬이
다.그리고 화성과 리듬은 가사를 따라야 한다 96)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리듬에 관한 개념이 가사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언급된다는 사실을 증명
한다.이는 그들이 시의 운율과 음악의 리듬을 연관시켜 논해왔기 때문에
리듬을 시적 운율(poeticfoot)이라고 하였다.

94)그리스어의 rhythmos의 어원(語源)에 관해서는 종래에는 rheo(흐르다)에서 유래했다고 했으
나 최근에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그래서 예거(W.Jaeger)도 [무용과 음악에 있어
서 리듬의 그리스적 발견의 근저에 있는 것은...운동의 확고한 구분이다] 라고 하였다.리듬
이 운동과 시간과 공간에 관계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는 시대나 민족이
나 개인의 견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가장 포괄적인 정의로서는 플라톤의 <노모스>(법률편)
에 <운동의 질서>라는 것이 있으며 최근에는 [리듬이란 운동과 질서 사이의 관련성 이다]

 (EdgarWillems)등의 주장이 있다.
95)서인정,“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관,”p.5.
96)OliverStrunk.SourceReadingsinMusicHistory,New York:W.W.NortonandCo.
1965,p.4,이귀자, 리듬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제4권,이화여자대학교 음악
연구소,2000,p.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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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음악론』내용의 대부분은 주로 리듬에 관한 것이고 그 일부만이
음악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리듬론은 앞
에서 살펴본 2세기 초엽의 희랍인 아리스티테스 퀸틸리아누스의 음악이
론처럼 전문적이고 완벽한 논문은 아니다.게다가 그의 관심사는 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탐구 자체나 위대한 그리스 시대의 심오한 수학적
통찰들을 그대로 전수 받고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단지 그에게 중요한
두 개념은 ‘수(numerus)’와 ‘움직임(motus)’으로 즉 ‘소리나는 모든 것은
움직임 속에 있다(Inmotuestomnequodsonat)’,또한 음악은 ‘잘 구성
된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다(scientiabenemodulandi)’를 통하여 음들의
리듬적 멜로디적 관계는 육체적 속성처럼 사라질 수에 기초하며,이 수
위에 변치 않고 영원한 정신적 수가 있음을 논한다.이는 플라톤의 이데
아론과 스토아적 사유97),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사상이 반영된 생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4개의 ‘육체적 수’와 한 개의 ‘정신적 수’를 구분한다.
이것은『음악론』제6권의 주제에 있어서『고백록』98)의 제10권과 11권에

97)쾌의 근거로서 정신의 합리적 고양과 도덕적 유용성을 주장했다.
98)『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가 히포의 주교로 임명되고 일 년 후인 397년에 집필에 착수하여
401년에 마친 자서전적 저작이다.이 책은 저자가 인간의 전락 상황을 깊이 성찰하면서 기억
을 통한 영혼의 상승을 다시금 검토한다.이로써 영혼이 회귀하게 될 그 곳이 어떠한 곳인가
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하느님의 영광과 그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찬미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즉 『고백록』은 전체를 통틀어 하느
님에게 자신이 말을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그대로 저작
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깊은 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참회와 더불어 하느님에 대한 주
체할 수 없는 사랑과 찬미로 가득 채우고 있다.R.오커넬은 글의 전체를 하나의 ‘교향악’에다
비유하여,“당신은 위대합니다,주여!크게 찬미 받으소서”(Magnuses,Domine,etlaudabilis
valde.(psal.,cxliv,3))라는 시작의 첫 구절이 테마가 되어 일련의 음악적 형식처럼 거치되다가
다시 발전된 테마로 연주되고 상승의 기운을 모아 다시 연주되는 하나의 교향악처럼,단일한
하나의 주제와 그에 따른 다양한 변주들이 서로 반향하면서 저작 전체를 흐르고 있다고 설명
한다.

(R.J.O'Connel,ArtandtheChristianIntelligenceinSt.Augutine(HarvardUniv.Press,
Cambridge,1978),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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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며 전락한 영혼의 상승과 구원이라는 근본 의도 아래 있음을 설명
한다.
다음으로『음악론』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권부터 제5권까지는 음악에

서 나타난 새로운 형식 그 자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제6권의 제1장에
서 논문의 목적99)인 그 당시 새로운 음악형식을 소개하고 있다.이는 앞
의 다섯 권은 전통적 시적인 음보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라틴어
가사와 결합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지적하면서
음악적 리듬의 윈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적
리듬과 박자,운율 그리고 싯구에 대한 수적 비례 원리를 분석하면서 리
듬 단위를 의미하는 소리의 길고 짧음의 관계인 장․단(長․短)의 음절로
만들어지는 음보(Pes/feet)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이렇게 4개의 음절이
장과 단,즉 longa와 brevis로 사용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총 28종류의
음보들이며 기본 시간은 최소 2개,최대 8개로 구성이 가능하다.그리고
음보의 조화로운 결합에 대한 리듬론,운율론,시구론(詩句論)에 대한 내
용이다.100)다소 위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듬론이 복잡하고 난
해하지만 그 당시에 불편하고 복잡한 pes이론들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해
석하고 음악과 가사의 리듬 구분을 분명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이후의 중
세음악의 리듬 체계 형성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아우구
스티누스는 학문을 미학으로부터 시작했는데,그 관심이 확대되어 음악으
로까지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미학적 관심으로부터 나온 책들은
그가 개심하기 이전,즉 387년 이전에 쓰여진 것들이다.그가 최초로 쓴
논문은 <美와 적합성에 관하여>(Depulchroetapto.380)로서 이 글은

99)“이 일을 한 것은 누구나 육의 감각과 관능적인 문예로부터 이성의 인도에 따라 서
두르지 않고 이른바 단계적으로 멀어져 인간의 정신을 통치하시는 하느님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매달리기 위함이었다.”

100)홍정수,“聖 어거스틴의 리듬 理論,”pp.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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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지는 않으나 다른 책들을 토대로 그 중심사상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을 집필하는 동안 이것을 전후

하여『질서론』(De ordine.386)101),『영혼의 불멸』(De immortalitate
animae.387),『영혼의 크기』(Dequantitateanimae.388)등을 연이어
썼는데 이들 세 작품은 ‘질서’라는 같은 논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
었기에『음악론』의 이해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가
진다.특히 전락한 영혼으로 하여금 미의 근원으로 다시 상승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영혼의 불멸』에서 그는 ‘보다 높은 세계’의
진리를 위한 확고한 장소이며,진리의 세계에 관여하고 있는 영혼은 불멸
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이것은 예술가가 불변적인 것으로 만드는 형
상 뿐 아니라,그것에 관계하는 예술가 자신의 영혼도 어떤 점에 있어서
는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이러한 생각은 영혼이 결코 전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전락한 상태에서조차도 그 영혼의 최고의 핵심은 ‘거기
에’,즉 진리의 세계 안에 확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102)
그 다음의 책으로는『음악론』의 제1서론 격인 근원적 신적 질서를 탐

101)Karel.Svoboda는『질서론』의 주요 미적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아름다움 혹은 감미로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각과 청각의 영역에서 만이다.2.아름다움과 감미로움은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순수한 색이나 단순한 음조(音調)안에서 존재하기도 한다.3.시각의 영역 안에
서 아름다운 관계는 건축이나 다른 예술적 창작물에서 볼 수 있는 균제(symmetria)나 춤에서
의 율동적인 동작에서 볼 수 있고,청각의 영역에서는 화음이나 리듬에서 볼 수 있는데,이것
들은 수에 기초한다.4.감각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일은 감각기능의 고유한 임무이다.5.예
술은 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립하기 때문에,그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6.시(詩)와
춤은 우리들의 감각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 우리들의 정신에 의해서도 작용을
받는다.
K.Svoboda,L'esthetiquedeS.Augustinetsessources,Paris-Brno,1933,pp.46-47.(백
영제,“아우구스티누스의 미 사상의 현대적 의미,”p.45.재인용.)

102)AureliusAugustine,Deimmortalitateanimae,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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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질서론』103)이 있다.아우구스티누스는『질서론』에서 “...음보가
차례차례 순서를 지켜 질서있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이성은 리듬이란 이
름으로 불렀다.이것이 라틴어로는 바로 수(numerus)라고 불리는 것이
다”104)라고 지적하며 질서의 근본 원리를 수에서 찾았다.수는 하늘의 별
들,기하학,음악의 운동에 통일을 가져오는 질서의 원리임을『음악론』
에서도 역시 미적 원리로서의 수에 근거해서 논의하고 있다.이처럼 그의
음악관 이해의 중심 토대인『음악론』은 원래 포함시키려고 한 멜로디론
은 끝내 이루지 못했으나 위에 열거한 세가지 책들은 주로 철학적․미학
적․음악학적 문제를 다루었고,신학적 문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겠다.105)
이어서 육체로부터의 탈피와 상승을 강조하고 있는『음악론』의 제2서

론 격인『영혼의 크기』106)에서는 특히 예술에 대한 흔치 않은 긍정이
있다.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진정한 크기는(quantitas)는 어떤 공간적
인 양(量)에 있지 않고 그것의 위대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그 위대
함은 영혼이 지니는 힘(virtus)으로부터 판단될 수 있는데,다음의 일곱

103) 아우구스티누스는 “질서는 만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것을 보유하여 두면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인도하여 준다.”고 말한다.그에게 있어서 질서는 하느님에 의해 감각적 사물에
부여된 신적 이성의 흔적이었다.그리고 흔적과 이성 사이에는 수(numerus)와 동일함
(aequalitas)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였다.예를 들어,그에게 있어서 음
악의 본질적 원리는 이성에 맞추어 율동 하는 리듬이었다.그리고 이 리듬은 궁극적으로는 신
적이고 영원한 것이다.그러므로 학문의 질서는 우리를 감각에서 이성에로 이끌며 최종적으로
는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에로 이끄는 것이다.
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 musica 제6권을 중심으로,"『미학․예술학 연구』,
제17권,한국미학예술학회,2003,p.136.

104)AureliusAugustine,Deordine,2,14,40.
105)홍정수,『교회음악개론』(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1988),p.23.
106)플라톤의 미론과 흡사한 ‘영혼의 미’가 논해졌다.영혼은 생명(animatio)-감각(sensus)
-기술(ars)-덕(virtus)-평안(traquilitas)-들어섬(ingressio)-관상(contemplat)...일곱가지 단계를
거치며 지복을 향하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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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상승의 단계 안에서 명시되고 있는 힘이다.1.몸을 살리는 유기적
단계 2.여러 감각기능에 의한 감각적 단계 3.문명적 성취들을 포함하여
기억,사유,이성 능력에 의한 지적 단계-예술적 산출이 있음 4.선을 행
하는 능력에 의한 도덕적 단계 5.선을 견지하는 지속하는 단계 6.신을
관조하려는 노력의 단계 7.위의 모든 단계를 거쳐 도달한 일종의 처소
(mansio)와 같은 평안한 관조의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위의 단계들에서
처음 세가지는 육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단계로서 감각과 더불어 육체에
힘을 제공하며 적절한 인간적 수준에서 문명의 여러 다양한 형태를 생산
하는 단계이다.그러나 모든 단계의 핵심적 기능은 육체와 물질적 사물들
과의 모든 연루와 관련을 넘어서서,영혼으로 하여금 저 신적 미를 관조
하고 응시하게 되는 평안한 처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다.107)

2. 2. 2. 2. 『『『『음악론음악론음악론음악론』』』』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존재론적 존재론적 존재론적 존재론적 양상들 양상들 양상들 양상들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1권에서 음악의 정의를 음악은 올바르게
조절하는 즉 박자를 잘 매기는 것에 관한 지식이다(musicaestscientia
benemodulandi)라고 하였다.즉 음악이란 ‘modulandi’의 학문임을 천명
하면서 논의를 개시하는데,여기서 modulandi의 의미는 음의 변화와 조
절(modulation)108)이다.고대의 음악관에 따라서 ‘modulandi’의 어원인

107)AureliusAugustine,Dequantitateanimae,76.
108)조절이란 어떤 적절하고 훌륭한 척도에 의해서 잘 조절되어져야만 좋은 음악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음악 안에는 이성의 어떤 작용이 개입된 합리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포함한
보편적 원리와 법칙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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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s’의 파생어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척도,규범,시간,박
자(beat),방식(manner),법칙,방법(way),음계(scale),선법(mode),조성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그것은 음악에서 리듬적이고 화성적이며
선율적인 형상과 비례로 지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이성적이며 논리적 비례
가 가능한 재료의 질서지움으로 이루어진 작곡자의 기법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제1권에서 연주로서의 음악과 학문으로서의

음악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다.이는 음악은
교육적이고 교화적인 힘을 지니며 음악적 진리에 대한 ‘앎’을 자극함을
뜻한다.이러한 추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성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이 요청되며 이에 반해 연주로서의 음악은 언제나 금전적인 이
득과 부차적인 목적들(묘기성,유창한 실력,암기묘기,모방성,야망,돈,
갈채,그리고 명성 등등)을 추구한다.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연주로
서의 음악이 학문으로서의 음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며 이 둘은
조화될 수 없음을 밝힌다.109)
이러한 견해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을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한

다.첫 번째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같이 순수한 본능적 활동으로서 오성
(ratio)에 기반하지 않는 자연의 음악이다.그것은 예술이 될 수 없다.예
를 들자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와 나이팅게일을 비교할 때 단순한 모방이
나 재현은 음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그에게는 수적으로 행위하는
(mumerose faciendo)것이지, 수적으로 인식하는 것(numeros
cognoscendo)이 아니기 때문이다.110)그 다음 단계의 음악은 ‘자신들이
배운 기술에 움직이는’스승의 연주기법을 다시 모방하는 연주가들에 의

109)최미경,『아우구스티누스의 音樂思想 연구』,p.51.
110)AureliusAugustine,Demusica,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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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주되는 음악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의한 예술에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성의 능력을 지니지 못한 단순한 모방적 존재이기 때
문이다.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인들의 음악 개념을 계승하
여 음악의 실제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음악이 올바른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한다.그것은 다시 말하면 듣
는 청자가 이성과 감정을 양면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을 ‘학문(scientia)’의
일종으로 정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feeling)’을 용인함을 통하
여 이전과 다른 사상의 한 측면을 제시하게 된다.즉 좋은 음악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 위하여 이성의 조화를 통한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문제
가 중요하다.그리하여 이에 대한 고찰은 전권의 요약본인『음악론』제6
권의 전반부에서는 영혼과 신체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식
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지되고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6권에서 주지주의적 미 개념을

제시한다.이것은 지적 미에 대한 관조적 통찰을 요구하게 되며,이는 미
를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감각적 이미지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서 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이를 통하여 감각적 실재의 세계를 초월해 있는
영원한 미로 내적 영혼의 눈을 고정시킴을 뜻한다.다시 말하면 아우구스
티누스에 있어서 올바른 musicus는 하나의 학(scientia)으로서 음악을 보
여줄 수 있는 자이지,사유와 자각없이 단순히 소리내고 모방하는 나이팅
게일 같은 연주자가 자신의 주관적 감정만을 표현하는 연주자는 진정한
의미의 musicus가 못 됨을 예고한다.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서 진정한 musicus는 수적 관계의 법칙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통해 우주
의 질서와 그 안에 내포된 신적 미를 직관적으로 통찰하는 능력을 갖추
어야 함이 중요하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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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음악론』제6권의 후반부에서는 수에 대한 형이상학으로 나
아가며 음악의 실제 본질이 수의 본질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이것은
음악을 이성적 탐구영역으로서 수의 견지에서 이해하며 음악적 소리의
운동들을 시적 운율들 안에 포함된 다양한 수의 등급들로서 인간 영혼
활동의 가장 고상한 단계로 상승하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다.이것은
『음악론』앞의 다섯 권이 운율적인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음악론』제6권에서는 음악과 인간 존재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 개념을 나타내어 주는데,형이상학적인 근
거를 갖게 하며 영혼의 모습을 탐구하는 틀로서의 리듬들을 논한다.112)
또한 정신으로 하여금 우주 전체가 모든 단계에서 그 안에 스며들어 있
는 수의 힘에 의하여 영혼이 단계적으로 상승해 가는 미로 형성됨을 알
리는 것이다.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음악론』제6권의 주목
적은 영혼이 리듬을 인지하는 지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감각적인 리듬
으로부터 궁극적 진리인 이성적인 리듬에까지 상승하는 영혼의 역동적인
지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 안에서의 안식을 얻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다(inquietum estcornostrum,donecrequiescatinte.)’는 유명
한 구절과 함께 일생의 열망이었던 신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자
하는 숙원을 가진다.그는 인간이 이미 신을 알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신
을 부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고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를 내
세운다.이는 초기 저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억 즉 깊은 곳에서 스스로
를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는 신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관조함으로써 플
라톤적 이론을『고백록』에서도 여전히 다루고 있다.이는『고백록』,

111)AureliusAugustine,Demusica,Ⅰ,1-9.
112)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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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론』두 저서 모두 그 전체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배열된 미는
모든 사물들을 척도와 수와 무게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 신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우리들 자신은 우리가 체험하는 惡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극
복하기 위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한다.113)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6권을 중심으로 진리 탐구의 시작

과 끝에 있어서 ‘하느님을 알고 또 영혼을 아는 것’이라는 통찰의 방향
아래 모든 감각적 지각보다 우월하고 진,선,미에 의한 기쁨은 육체적
미들에 대한 감각적 지각에서 발생되는 기쁨보다 더 고결하고 우월함을
알리고 있다.이어서 영혼이 감각세계 안에서의 감각의 영역을 초월하려
고 하는 열등한 사물 안에 있는 가변적인 수(리듬)으로부터 진리 그 자체
안에 있는 불변의 리듬에로 상승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14)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6권에서 전통적인 플라톤적

견해를 발전시키며 ‘영혼은 스스로 움직이는 수(psyche arithmosauton
kinon)’임을 정의내리며 소리들의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여기에서 소리들
은 음악적인 척도를 의미하는 수들(numeri)로서 이때 numeri는 그리스어
의 ‘리듬’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음악적 시간,척도,규범,관계성,소
리,동기,리듬,즉 음악상의 근본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115)이는
『음악론』에서 보여지는 궁극적인 의도로서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바라게 하는’방향과 일치한다.결국 음악과 관련된 그의 사상들은 영혼
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
이다.즉 우리의 영혼이 저급한 수들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장 고상한 수
113)Aurelius,Augustine,ConfessionsⅠ,12;Ⅲ,15;Ⅳ,7.
114)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35.
115) C. J.Perl ,Augustine and Music, transl.A.Kriegsman (Musical Quarterly,
1955),pp.5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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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적인 수의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음악론』에서 음악을 논한 것은 물체적

인 것으로부터 비물체적인 것에로(acorporeisadincorpoorea) 이행하기
위함이었다.그리고 이 이행은 그가『재론고』에서 물체적인 것을 통하
여 비물체적인 것에로(percorporaliaadincorporalia) 라고 재차 확인하
고 있는 것처럼『음악론』의 전체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
다.116)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창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제6권에서는 음

악과 인간 존재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독창적 이론은 음악적 리듬이 인지되고 기억되고 그리고 평가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의 시도이다.이것은 당시 음악을 신학
(scienzadivina)의 원천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특히 그는 스
승과 제자는 감각적인 수들,즉 실제적인 음악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수들
에 대한 고찰을 뛰어넘어,인간의 영혼은 수적 조화(numerositas)를 통해
정화될 수 있는데,수적 조화는 음악의 원초적 본질(lanaturaprofonda)
을 구성하는 것이며,그러한 본질을 천국의 숫자와 관련 맺도록 바꾸어
주는 것이다.예를 들어,영원 불변의 리듬은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혼에
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으로부터 혼에
분여된다고 믿어야 함을 뜻한다.이는 성서의 목적에 인간 행위의 모든
운동과 리듬을 관련시킨 것으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정화될 것이라고
당부한다.다음으로는『음악론』의 제6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
누스의 음악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혼은 감각적 리듬에서부터 그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성적 리듬에

116)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36.



- 74 -

이른다.플로티누스가 혼만을 중시한데 비해서 초기의 아우구스
티누스는 ‘감각으로부터’,‘감각을 통하여’라고 말함으로써 감각
의 체험도 중시하고 있다.

2.음악의 본질은 이성적 판단적 리듬이다.이 리듬만이 신적인 영
원 불변의 리듬에로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그러나 감각적 시
간적 리듬 안에도 이 영원하고 이성적인 리듬의 흔적이 있다.그
흔적은 수와 동일성을 통해 발견된다.

3.인간의 영혼은 완성되기 위하여 네 가지 그리스도의 덕(사려,실
제,용기,정의)을 갖추어야 한다.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그리스
도교적으로 관상,성성(成聖),평안,질서라고 부른다.

4.이 네 가지 덕의 목표는 하느님의 모상(imagoDei)이 되는 데에
있다.117)

위의 예처럼『음악론』제6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음
악사상은 이와 같다.그는 영원과 시간 사이를 사는 인간의 근원적 의식
에 관련시킨 수(리듬)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심리학적 이론을 도입시켰
다.수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미가 존재한다.미의 경험은 수성,즉 리
듬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또한 언어가 선율이나 리듬을 수반하여 발하
여졌을 때 커다란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언어가 지닌 리듬과 운율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비례와 수를 논한다.이것은 리듬이 미적 사물 내
에 있는 것처럼,그러한 사물에 대한 경험 속에는 리듬이 반드시 내재되
어 있어야만 한다.118)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만약 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사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그는 음악을
학문의 일종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이 조화로운 소리들의 산출을 관장하는

117)Ibid.,pp.150-151.
118)Wladyslaw Tatarkiewicz,HistoryofAestheticsⅠ (TheHague:PWN-PolishScientific
Publishers,1970),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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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 관계들에 대한 하나의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한편에서는 음악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용인하는데,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상가들
과 다른 새로운 측면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감정의 힘이 올바른
방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이렇게 하여
음을 지각하여 구별하는 이성은 소리와 언어에 척도를 적용하여 문자,즉
‘시’를 산출하게 되며 이성은 이 단계에 있어서 수적 비율이 지배력을 갖
고서 완성된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즉 그 수적 비율의 본성
이 곧 신적인 것이고 영원 불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소리는 감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로 흘러가 버리며,

다만 기억에 각인된다.이러한 그의 해석들을 통해서 음악은 마침내 인간
영혼활동의 가장 고상한 단계로 상승한다.예컨대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하자.1.부르기 전에는 마음은 노래 전체에 tendere(향)한다.2.부르
기 시작하면 이미 부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향한다.3.아직 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향한다.그리하여 2,3의 tendere는 마음이
분산(dis-)되어 향하는 dis-tendere이다.현재 또한 직관(直觀)(attendere)
으로 tendere하므로 결국 마음은 세방향으로 distendere한다.이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영혼의 연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결국 과거와
미래의 존재가 영혼에서 확보 되듯이 측정(測定)도 영혼내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19)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움직임들과 그 수들

을 이러한 목적에다 관련지운다면 틀림없이 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120)
이것은 그가 수의 원리 안에 담겨 있는 초월적인 성격에 주목하며,그러
한 초월성을 신적 미의 제시 근거로서 착안함을 알리는 것이다.이것은

119)김태규,『Augustinus의 시간이론』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0,p.81.
120)AureliusAugustine,Demusica,Ⅵ,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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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원리에 내재하는 초월성은 감각 세계의 개별적 사물 안에 그 자체
로 현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리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구체화
되어 있어서,오직 정화되고 일깨워진 영혼만이 통찰하는 것으로 말해져
왔던 것이다.이처럼 영혼은 감각적 사물과 예지적 사물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므로 감각적 사물의 매력에 주의해야만 한다고 말한다.즉
영혼은 지혜의 신적인 리듬에 교정될 때에만 보다 탁월한 것이 되며,스
스로 물체적 리듬에 당겨지는 일 없이 감각한다.그러므로 신체와 섞여
있는 정신인 감각(Senseismindmixedwithbody)에는 어떤 이성의 흔
적이 있으며 감각은 결국 혼에 이르게 된다.121)
그러므로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주의 그리고 이후의 신플라톤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수에 대한 상징주의 중요성은『음악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본질
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영구적이고 불변하며 쾌(快)의 원천인 수의 조화
를 추구하며 반면 우리들 자신과 일치하지 못하는 균형(symmetria)의 부
재는 우리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며 거부하게 된다.이는 그가 진리와
참된 미에로의 상승을 위한 예비로서 피타고라스적 전통을 따른 수적 관
점에서 음악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것과 모호하
고 유동적인 것들 위에 형태와 질서를 부과하는 수 즉 이것은 그 자체로
이성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동시에 감각 세계 안에서 미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주장하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논의를 전

개해 나간다.그는 수적 비율과 분절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고 특히 1,
2,3,4의 기본 수에 관련된 의미를 성찰하는 가운데,그것들을 음악에서
의 리듬과 운율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킨다.다시 말하면 우리는 ‘동등성

121)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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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qualitas)’의 법칙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즉 동등성과 유사성
이 발견되는 곳에는 역시 수성도 존재한다.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동등
성은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생각되어졌고 미적 원리로서의
동등성은 통일성,즉 단순성으로 나타나므로 비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122)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양학과들 중 특히 기하학을 통한 정
신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삼각형과 사각형 및 원은 그가 미의 기초
와 그 존재론적 우수함에서 발견하는 완벽한 동등성에 성공적으로 접근
한 예로서 제시한다.이는 원에 대한 고려로부터 정신은 공간적으로 확장
된 것을 넘어서서 확장되지 않은 원의 중요한 성격을 이해하고,아울러
공간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의 우월함을 파악한다는 것이다.123)
이것은『음악론』에서 참된 실재를 다시 볼 수 있기 위하여 수의 원리

아래에서 상승적 미 개념이 작용되는데,상승적 미는 시간들의 다양성에
로 확장된 모든 가변적인 감각 세계의 낮은 수들의 복수성으로부터 저
불변의 수의 신적 단일성을 간파하도록 정신을 일깨우고자 함이다.124)이
러한 해석은『음악론』에서 정신으로 하여금 교양학과(음악,기하학,수
학,천문학)를 통한 훈련을 강조하였다.게다가 예술에 대한 긍정의 자세
를 보이며 신적 수의 영원한 법칙 아래 지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술의 개
념들이 추구되게 되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해하는 수는 현상계의 구체적 사물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스스로 존립하는 선험적 원리로서의 수이다.그는 수
의 원리 안에 내재하는 부동성(不動性)과 수적 관계 안에서 성립하는 통
일성 또는 단일성으로부터 신적 미를 이끌어 낸다.즉 음악이 수의 법칙

122)AureliusAugustine,Demusica,6,13,37.
123)AureliusAugustine,Dequantitateanimae,4-24.
124)AureliusAugustine,Confessions,Ⅺ,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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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긴밀히 관련되고 있는 하나의 학(學)이라는 것이다.그러므로 아우
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이성은 음악의 판단에 있어서 직관보다 더 우선적
인 것으로 수와 관련된다.이것은 그가 음악적 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
서의 기초 원리인 수를 근거로 ‘올바른 움직임’이란 것은 ‘리듬의 질서있
는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음악의 실제 본질이 수의 본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탐구영역의 학문적 대상이 됨을 설명하고 있
다.또한 음악적 소리의 운동들은 반드시 단순한 수적인 비율들 속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만 한다.이러한 영혼 속에서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음악이라 부르는 상황이며 수들의 규칙들과 미의 규칙들도 동일한 것으
로 간주된다.
결국 이것은 그가 음악에 있어서 단계적인 등급을 세움으로써 가장 낮

은 단계의 수로부터 높은 단계를 거쳐 신적인 미에로 이끌고자 하는 것
으로 이러한 단계적 계층적 구조가 함축하는 의미는 구체화된 수와 신적
수와의 관련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이를테면 소리로 구체화된 수들이 우
리들의 청각에 들어올 때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의 영원한 수로
부터 유래한 운율이 그 안에 이미 담겨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음악론』제6권이 이토록 유명해진 까닭으로 “어떻게 가변적

인 리듬으로부터 불변의 리듬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이지 않
는 하느님의 본성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려지는지(로마 1,20)”를 논하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125)이는 영원 불변의 리듬이 시간이나 장소 그리
고 혼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느님으로부
터 혼(魂)126)에 부여 된다고 믿어야 하며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125)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40에서 재인용.
126)혼이 신체 안에서 감각할 때,신체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혼은 신체의
제 수용태에 관해서 보다 주의 깊게 작용하며,어느 때는 그 알맞음에 의해 쉬운 것으로서,
어느 때는 그 부적절함에 의해 곤란한 것(고통,피로)으로서 의식하는 것이다.그리고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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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 되어진다.
즉 내면 안에서 하느님에게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영적인 운동을 기억에
의해 보유하고,다시 저 진리로 보는 것에로 불리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기억은 수와 척도의 헤아릴 수 없는 관계와 법칙들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육신의 감각으로는 이를 알 수가 없는데,그것들은 빛도 없
고 소리도 나지 않으며 냄새도 없고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
문입니다.127)

기억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르면 감각적인 수,정신의
수,또 영원 불변의 이성적인 수가 서로 연결된다.변하기 쉬운 감각적
동등성,즉 비례의 지각이 가능하다.그는 기억과 더불어 시간128)의 본질
에 대한 규명에 있어서 시간을 인간의 내면(homointerior),즉 인간의 의
식에서 이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였다.이러한 사고의 기반 위에서 과
거․현재․미래라는 각각의 시간 양태를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현재․미래라는 세가지 형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서의 현재’,‘현재로서의 현재’,‘미래로서의 현
재’라는 세가지 양태로 현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다시 말하자면 과거를
기억(memoria)으로,현재를 직관(contuitus)으로,미래를 기대(expectatio)
로 표현하면서,이 세가지 시간 양태를 내적 인간인 영혼(anima)이 파악

전체가 ‘감각한다’(sentire)고 말해지는 것이다.
(AureliusAugustine,Demusica,6,5,10.)

127)AureliusAugustine,Confessions,Ⅹ 19.
128)시간은 “영혼의 연장(disentioanimae)”이다.이 distentio는 dis-(분산)와 tendere(향하다)의
합성어로서 그 반대를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집중(集中)이라고 한다.무엇보다도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세 방향으로 분산하여 퍼지는 (연장하는)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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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았다.129)그러므로 과거는 과거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거사
실의 영상으로서 내 기억속에 현재로서 있는 것이다.따라서 아우구스티
누스는 현재하는 어떤 것이 과거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현재이고,또한
존재하는 것은 과거사건 자체가 아니라,그것의 영상이라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또 영상이 존재하는 장소는 영혼의 기억인 것이다.

기억과 사고하는 힘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세가지는 내게 속해 있
고,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이것들은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
니라 나를 위해서 작용하고,그 작용을 통하여 내게 작용하는 것이
다.나는 기억을 통해서 생각하고 인식을 통해서 알며 의지를 통해
서 사랑하는 자이다.130)

이와 같이『음악론』 앞의 다섯 권이 당시의 운율적인 문제에 대해 난
해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음악론』제6권에서는 음악과 인간 존재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수적 단계를 통하여 가장 낮은 수로부터 모든
미의 근원인 신에게로 정신이 상승하고 되돌아간다는 구상은『질서론』
에서 교양학과들과 관련하여 그가 검토했을 때 이미 가졌던 생각이다.여
기서 정신은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비물질적인 것에로(percorporaliaad
incorporalia)’이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131)음은 인식과 표현의 인간적
욕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을 향하여 상승한다.따라서 이러한
상승성은 인간의 사랑이 음과 결합하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교적 사랑에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영혼132)은 육체를 향해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129)AureliusAugustine,Confessiones,11.26.
130)AureliusAugustine,DeTrinitate,ⅩⅤ,42.
131) AureliusAugustine,Demusica,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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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그러한 종류의 운동은 측정 가능한 운동이라면,
필연적으로 내부로부터 출발한다.그 이후에 보다 열등한 단계인 ‘소리로
서 들리는’음악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영혼의 특수한 능력인 이성의 힘
은 음악의 수적 진행과 배열에 있어서 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능력으로
존속하며,『음악론』에 있어서 이성이 신앙에서의 ‘권위’보다 앞선다.아
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고대 미론의 중심 사상인 모방이론을 무시하면서
이성을 음악의 판단에 있어서 직관이나 어떤 고전적 모델보다 더 우선적
인 것으로 생각한다.즉 이성은 수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 중에서 올바른 움직임이란 것은 리듬

의 질서있는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음악에 있어서 이
성의 힘을 통찰하면서 가장 상위의 리듬이 있는 곳에는 지고의 흔들림
없는 영원 불변의 동일함이 있음을 상기한다.여기서부터 동일함,일성
(一性),질서화(ordinatio)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을 모방하는 시간이 만들
어지며 지상의 사물들은 순환 운동을 통하여 우주의 시(carmen
universitatis)에 연합되게 된다.133)
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계 내의 사물에 대하여 감각하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자아의 의식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감각적인 것들의 원인,즉

132)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처럼 물질의 성질에 악함을 덧붙이지 않았다.반대로 물질의
선성(善性)이 비록 영혼보다 열등하기는 하지만,그것이 하느님의 창조물이기에 육체는 선하
다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육체와 그밖의 다른 모든 물질적인 사물들은 그것들이 의도되
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선하다.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진실로 고통의 근원이 된다.영
혼은 그 속에서 불변성과 영구성을 발견할 수 없는데,그것은 지상적 사물들에서 미의 가장
저급한 형식만이 드러날 뿐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육체에 두는 마니교
의 이원론과는 달리 정신의 전락으로 봄으로써 악을 정신에 두고 있다.또한 플로티누스는 육
체가 영혼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육체는 영혼에 작용할
수가 없다.단지 신을 향한 영혼의 주목 방향을 흐트러 뜨릴 수 있을 뿐이다.
P.G.Mary,Saint Augustine: Christian or Neo-Platonist? (Wisconsin:Marquette
UniversityPress,1939),pp.186-191.

133)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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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초월해야 함을 깨닫는다.왜냐하면
그것들은 유동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불안정적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것들이 안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즉 ‘존재’의 원인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수․질서․척도에 의존해야 하며,감각적인 것들의 수 위에 이것
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의 수를 초월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제시
하는 신인 자리 자체의 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소리가 하나의 운율로 판단되어 지각되기까지

의 과정을 해명하면서 운율들을 수학적으로 구조지워 놓고 있다.이러한
바탕에 기반하여 그는 영혼의 각각의 운동단계를 ‘numeri’,즉 ‘수들’이라
고 지칭하고 있다.아우구스티누스 운율의 연구에 포함된 여러 내용의 분
류에서 첫 번째로는 가장 저급한 형태인 ‘소리의 수(numerisonantes:음
을 구성할 때 균형 잡힌 관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이 소리의 수는
청음학이나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기의 진동에 의해 목소
리나 악기에 의해 만들어진 운문 안에서 구체화된 수적 비율로서의 육체
적인 수들이다.이어서 두 번째로,들려지는 소리의 수를 청각이 감지할
때 청각의 운율적 반응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반응의 수(numeri
occursores:청자가 감지하는 수)’가 있다.소리의 수와 반응의 수를 비교
할 때,전자는 후자의 산출을 위한 선행된 원인이며 적극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영혼에 작용하는 육체적(감각적)힘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이
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전락한 영혼은 현세적 정욕과 격정에 사로잡힘으
로써 육체적인 소리의 수에 압도된다.또한 영혼은 자신 안에 능동적인
힘과 사려분별을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작용에 대해서 반대하
거나 찬성하는 의사결정력을 행사하며,더 나아가 관조에 이르게 된다.
즉 육체로부터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134)

134)AureliusAugustine,Demusica,Ⅵ,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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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로,수적 비율을 갖는 소리를 산출하는 정신의 능력을 설
명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수(numeriprogressores:음을 내는 자가 생각하
는 수)’가 요구되는데,그것은 연주자와 청중의 영혼(anima)속에서의 소
리들의 작용을 의미한다.즉 이 수의 단계에서는 이미 지각한 소리의 수
들을 사유를 통해서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정신의 어떤 작용 안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며,다

시 이 전진하는 수는 기억의 수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이 수들을 통
해 우리는 곡조를 기억하거나 또는 우리의 암기구조 내에서 그것을 끄집
어 낼 수 있게 된다.그래서 정신은 친숙하게 된 운율을 생각해 낼 수 있
는 ‘기억의 수(numerirecordabiles:청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수)’를 또한
지닌다.끝으로,하느님에 의해서 이성에 새겨진 선험적인 범주로써,모든
수들의 최고이며,완벽하고 영원한 리듬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이다.오직
이러한 종류의 수들을 통해서만 감각의 단계에서 어떤 소리의 쾌 불쾌의
여부를 판단하는 감각판단에 관련하는 ‘판단력의 수(numeriiudicalis:이성
에 의해 주어지는 정신적 수)’가 있다.
다섯가지 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의 수인데,왜냐하면 판단

력의 수에 있어서 탁월해야만 수적 비율의 우수함을 알아낼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른 모든 소리등급들의 근원이 되는 판단력의 수(numeri
iudiciales)들은 마지막 등급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험적인(apriori)능
력을 의미하며 관념적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음악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이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성에 새
겨진 선험적인 범주로써,모든 수들의 최고이며,완벽하고 영원한 리듬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로서 더 이상 그것은 외적인 특징들이나 감각과 연결
되어서 평가될 수 없다.이처럼 수들의 위계질서에 있어서 ‘판단하는 수
들’아래의 저급한 단계의 수들은 모두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외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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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는 수(음향적 리듬)에서 인간 영혼의 운동 과정을 통해 판단하는 수,
즉 최고의 숫자인 신적인 리듬에 도달 가능한 과정을 통과하는 리듬이
바로 음악이다.135)
위의 언급에서처럼 음악에 담겨있는 수의 원리들에 대한 검토를 매개

로 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6권에서 하나의 인간학적 성찰을
수행한다.이것은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전락한 영혼’의 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문제에 집중한다.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에 있
어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며 영혼이 사랑해야할 대상은 행복과 올바름
의 연합을 규정하는 저 ‘영원한 법(aeteernalex)’임을 명시한다.그리하여
그는 모든 미 중의 미로서 창조되어진 것들의 모든 우아함을 넘어선 형
상이며 항상 그대로인 동시에 새롭고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신의
미에로 나아갈 수 있다.이는 예술과 감각적 미로부터 정신의 훈련이 필
요함을 주지한다.즉 ‘영원한 법’이것은 영혼에게 비가시적(非可視的)통
찰과 관조적 추구의 대상인 진리 그 자체와 동일한 것임을 알린다.136)
그러나 전락한 영혼의 오만은 더 나아가 미의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

안에서 모방하여 구축하기를 원하면서 행위에의 종사를 중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한 미에 대한 관조로부터 벗어나 보다 낮은 수들의 영향에
지배받고 있는 영혼은 감각적 쾌에 대한 관심,즉 ‘호기심(curiositas)’에
이끌리어 더욱 열등하게 된다.우선 반응의 수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감각에 부딪치는 소리의 수에 고무되면서 저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
조를 외면한다.또한 전진하는 수들의 작용 안에서 육체에 대한 작용을
추구하고, 이어서 기억의 수들의 그물망 안에서 만들어지는 환상
(phantasia)과 환영(phantasma)에 의해 초감각적 아름다움에 대한 영혼의

135)AureliusAugustine,Demusica,Ⅵ.9.24.
136)AureliusAugustine,Dequantitateanimae,Ⅰ,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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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이 더욱 확고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어떤 법칙들,말하자면 신적 예
술을 모방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면서 갖게 되는 오만한 기쁨
안에서는 판단력의 수가 공허한 지식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면서 호기심
을 낳는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제6권의 후반부에서 아름다운 리듬

을 긍정하고 불쾌한 리듬을 혐오하는 직감적 판단적 리듬을 다시 판단하
는 별종의 영원 불변한 이성적 판단적 리듬을 논한다.이것은 신적인 리
듬에로의 상승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그는 시간적․감각적 리듬은 이 영
원한 이성적 리듬이 불완전하게 나타난 흔적이라고 보았다.그리하여 감
각적 사물의 미는 결국 일시적이고 멸망해버릴 종류의 것에 지나지 않는
다.이러한 감각적인 수들에서 발견되는 동등성은 하느님 안에서 발견되
는 지존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동등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적인 미를 이성적인 미의 아래에 두

긴 하지만 감각적인 미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그의 이론에서
감각이나 감정의 개입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기존의 그리스 이론과는
상반되는 하나의 변화이다.또한 감각적이고 저급한 미라 할지라도 자신
이 놓여야 할 위치에 놓여져 있는 한,그것은 나름의 미를 가진다.즉 그
는 감각 세계 내에서 모든 개별적인 감각적 미들의 원천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 미를 뜻하고 있다.137)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 세계의 모든 미들은 기본적으로 열등한
것이고,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영혼의 관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하지만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가현적 미들의 원천을 보아내도록 일깨
우는 기능을 또한 가짐으로써 이중적으로 취급된다.

137)P.G.Mary,SaintAugustine:Christian or Neo-Platonist? (Wisconsin:Marquette
UniversityPress,1939),pp.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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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악을 포함하여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미적
활동이 육체의 감각적 조건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
로 불변의 신적 미의 단계로 상승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지향이
오관으로 뻗어나가면서 나타나는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이러한
음의 운동력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신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그는 인간의 하느님을 향한 지향성을 영혼의 본질적인 요소
로 보며,인간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하느님을 출발점으로 삼았다.그래서
그는 인간의 비밀,바로 영혼의 심연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고
언급하며 영혼과 몸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하여 제자리를 잡게 됨을
파악한다.138)
다시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진리는 오직 전달에 의한 현실성으

로서 시각적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一者)로 유지하고 추구되
는 것으로 참됨과 진리파악을 위하여 근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운동력임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현실의
모든 삶이 미적 향유 가운데 아름다울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운동의 장이다.이것은 시간과 인식론의 연이은 지점에서 불변과 영원으
로 넘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윤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내의 지
향적 정점임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이 정점은 현실의 다양성을 일자로
보는 것과 인식론적,심리적 측면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데아,인간의
영혼 개념에 스며있음으로 이해하는 지점이다.즉 감각적 재료를 무(無)
에 가까운 것,순전히 비규정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플로티누스
에게서 그가 차용한 이론으로 바로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적
이원론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된다.
따라서 이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혼 안에는 이미 이 영원한 수

138)VanPerson,C.A.,『몸 영혼 정신』,손봉호․강영안 역 (서울:서광사,1985),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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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us)가 찍혀져 있어,모든 리듬은 그 같은 원천을 각각의 정도 안
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게다가 불변의 리듬은 리듬의 이데아이며,
가변적 리듬들은 그것을 분유하여,그 분유 정도에 따라서 리듬의 단계들
이 생겨나는 것이다.139)이는 혼을 더럽히는 것은 이성의 하위에 있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리듬이 아니라 보다 열등한 아름다움에의 사랑이라고
주장한다.오히려 혼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자기 자신의 상위
에 있는 것,즉 하느님을 사랑하고,다른 한편 동료의 혼을 자기 자신처
럼 사랑하면서 질서를 보존하다.사실 사랑의 이 탁월성에 의해 혼은 보
다 하위에 있는 사물들을 질서잡고,그것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다.결국 저급한 미에서 고급의 미로 나아가 하느님을 관상하는데 적합하
도록 혼을 이끄는 것은 절제와 같은 덕이다.그러므로 혼을 더럽히는 것
은 저급한 미가 아니라 저급한 미에 대한 사랑이다.140)

나에게 육체의 감각들과 그 육체적 감각들이 그 영혼에게 입히는
불행과 재난을 거부하는 사람을 달라.인간들의 관습에 저항하고 ....
(영혼)외부의 헛된 허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허위의 모든 이미
지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달라.141)

끝으로『음악론』대화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짧게 언급되고 있다.육신을 입은 인간은 교만의 해악으로 영혼으로 하여
금 영원한 수들을 명상하는 것에서부터 그 관심사를 돌려서 단지 영원한
것을 모방한다.이는 감각적 수들에 몰두케 하고 거기서 쾌락을 찾는 그
러한 행위에 대한 추구의 근원은 교만함에 있는데,그 죄악에 의해 영혼

139)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143.
140)Ibid.,pp.143-145.
141)AureliusAugustine,Deverareligion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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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느님을 섬기기 보다는 모방하길 원하게 된다.하지만 플로티누스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열등한 질서의 수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은 아니
며,오히려 물질적인 대상들은 그것 고유의 계급과 질서를 따라서 각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교만으로 인하여 영혼이 뒤흔들어 놓일
때 그것은 공간적인 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사고 방향에 의해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며 명예와 명성을 갈망하게 된다.결과적
으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물에 대한 사랑이며 그러한
열등한 미에 대한 집착이다.즉 영혼은 육체에 의해 채워지는 보다 저급
한 쾌에 대한 추구를 통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따라서 시간과 행
위 안에 전락한 우리 인간 영혼과 이 세계의 모든 열등한 수들의 세계는
그 자체로 저급한 형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그럼에도 그것은 신적 섭리
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감각
적 창조물들의 미가 영혼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일 수는 없음을 강조한
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통적인 四德, 곧 절제(temperantia), 용기
(fortitudo),정의(justitia),분별(prudentia)등이 또한 영혼의 회귀를 도울
수 있는 것임을 제시하면서『음악론』을 마치게 된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미학은 주지주의적 미개념을 형성하고 감각

보다 합리성에 가까이 관련됨을 살펴볼 수 있다.또한 여기서 아우구스티
누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양학과의 훈련을 통해 정화되어진 영혼은
감각적 사물 안에 깃들어 있는 신적 미의 자취를 이성의 힘으로 파악함
으로써 신적 미의 관조로 이끌려지는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142)이것은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어 나가는 인간의 영원한
영혼성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닮고자 했던 이전
의 정신들 즉 신플라톤주의와 바울서신으로 요약되는 인간과 신의 우주

142)김산춘,“아우구스티누스의 음악론-Demusica제6권을 중심으로,”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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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를 계승하는 존재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궁극적으로 언급하는 영혼의 사고의 방향,

즉 사랑은 심리적,도덕적 이원론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인다.하지만 영혼이 하느님과 만났을 때 경험했던 영적인 환
희는 보다 저급한 질서에 대한 쾌락으로 대체되고 있다.그러나 만약 영
혼이 가장 고상한 수들,즉 영원하고 불변하며 멸망하지 않는 동등성인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면,그것은 행복하다.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저급
한 수들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장 고상한 수인 신적인 수의 단계에 이르
도록 하는 것이 바로『음악론』전체의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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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수용하며 미적
사유를 진행한 아우구스티누스는『음악론』에서 예술철학의 핵심개념인
통일성.수.일치.비례.질서 등에 근거하여 감각적인 미에서 신의 정신
내용을 나타내는 이데아 즉 신적인 미로 나아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질서의 원리인 수에 근거하는 음악은
신․영혼․우주 등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통하여 형이상학적으로 성찰되
어져 미는 진과 선의 유기적인 연관성에서 파악되었고 자연미가 ‘신의 현
현’(Thephanie)으로서 존중되었다.
특히 이 당시 음악 현상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며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암브로시우스 찬미가에서 나타나는 음보와 운율상의 변
화,즉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차별성들을 관찰하면서 영혼 속에서의 움직
임이 바로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상황임을 직시하였다.또한 수(리듬)
들의 규칙들은 미의 규칙들과 동일하며,『음악론』제6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음악적 경험과 관련해서 수들을 설명하고 있다.여기에 장단의 리
듬을 다루며 영원과 시간 사이를 사는 인간의 근원적 의식에 관련시킨
형이상학적 고찰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통하여 외부세계의 가변적 리듬

으로부터 내적 정신세계의 불변의 리듬에로의 상승 과정,바로 영혼의 지
향적 활동을 통해 신에게로 귀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시간 속에서 전락한 영혼이 영혼의 운동 과정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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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인도에 따라 내재화(interius)됨으로써 정신(mentes)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지혜의 생명’인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자 했다.이것은 단계적
으로 ‘지상적인 것’을 떠나서 기억을 통한 ‘정신’에로 올라가는 내적 초월
의 길로 인도되어져 결국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음
악임을 깨닫게 한다.
이로써 아우구스티누스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아의 인식과 그 자아의

근원에 대한 인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가
치들로부터 유리되거나 신성한 미를 원천으로 하지 않는 유한한 미를 추
구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기독교 신앙은 세계의 미가 오직 신의 영광의
견지에서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 안에서 보게될 때 비로소 올바르게 감상
되고 향유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또한 올바른 균형을 얻기 위한 그
의 시도는 그로부터 자신은 미를 사랑했고,그것은 그의 생애의 주류를
이루어 나가며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은 고도로 발달된 후각
을 갖지 못했다고 시인하지만,빛을 사랑하며 소리를 사랑했음을 고백한
다.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음악을 사랑했고 깊은 감동을 느끼기를 추구
한 내면성의 추구자 였음을 우리는 그의 미 사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음악론』을 기술한 주된 목적은 음악 미를
통하여 모든 것 속에 사랑을 낳는 신적 미를 발견하는 것이다.이로써 사
랑의 본질인 신이 자신의 본질을 세계에 방사함으로써 신이 만든 피조물
들이 신과 일체가 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린다.따라
서 사랑은 신으로부터 세계로,세계로부터 신으로 향하는 자기 복귀적인
흐름,즉 ‘영(靈)의 순환’을 나타낸다.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는 미와 음악 사상을 통하여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바라게
하는’방향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더 나아가
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경험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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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ugustinus,who lived during thetransition period from the
ancienttimestotheMiddleAges,Christianitybecomesthecenterof
hisideology and faith,especially emphasizing issuesconcerning the
soul and God. His ideology concerning the arts amalgamates
Christianity with classic Greek philosophy and deducts the divine
conceptofartandpresentstheobjectivemodelofaesthetics.
SuchartisticideologiesofAugustinusareportrayedequallyinhis

musicalconcepts.Themusicthathewasinclinedtohaditsprimary
purposeindiscoveringtheontologicalsoundsfoundwithinthetruth.



This dichotomy strengthens the view thatAugustinus's scholarly
purposeofmusicwastoaidconversingwithGodandwasusedasa
tooltofurtherdevelopmusicintoanidealmusic.
InthesixthbookofAugustinus'sDemusica,Augustinusdepicts

the process of achieving truth by exposing the soul to the
developmentofvarious stages ofnotes.Thisprocess can also be
summarized as the process ofrecognizing the only form oftrue
music,oridealmusic,byeventuallyachievingtheoriginal,orrational,
numbers through the exposition ofthe soulto music.Augustinus
arrivestotheconclusion thatdivinenumbersarefound within his
beliefthatmusic'sprimarypurposeistruthandfurtheraccommodates
thepleasurearousedbymusicandstatesthatpleasureistheresult
ofthe quality ofsuch numbers and its equalratio.Moreover,he
emphasizesthatwhenjudgingmusic,reasonplaysamoreimportant
rolethanintuitionandpinpointsthatbyrelatingtosuchnumbers,
onecangetclosertotheoriginoftruth,God.
Augustinus clearly emphasizes the fundamentalinferiority present

beforethemightycreatorofallcreationandvariation,orGod,and
embodiesthevisibleinferiorityofaestheticstoincurandintroducethe
inevitable retrogression ofevil.He also focuses the superiority of
divineinvariability andspiritualityby comparing ittotheinevitable
inferiorityofallcreation;andthereforestronglyconcludesthateternal
beauty in music exists through happiness accompanied by genuine
spiritual insights rather than sensorial happiness due to its
incomparable purity.Conclusively,Augustinus's De musica tries to



elevatehisoriginalpurposetothelevelofdivineaestheticsthrough
thefundamentalsensorialaestheticsofallcreation.
IntheAugustinianview ofaestheticsandart,Christianity served

thebasicpurposeofredirecting sensorialaestheticstospiritualand
intellectualaesthetics;howeveritalsogivesrisetotheperspective
centeredon theissueofrecognizing sensewithin theview ofGod
whoappearsaroundusbyincarnatinghimself.Augustinusjudgesthat
oursoulsseethetraceofdivinebeautywithinthesensorialbeautyof
creaturesawakenedbyandattractedtodivinebeauty.Inotherwords,
themainobjectofAugustinus'spurposeistheeternaldivinebeauty
and the factthatallotherbeings are used as “a connection of
beauty”toattaintheview ofGod'ssupremebliss.
Inconclusion,wecanseethatthemainfocusofAugustinus'sissue

ofaestheticsliessimultaneouslyinthetranscendenceandinherence,
as wellas notion of abstraction and concreteness of sensation.
Therefore,Demusicapre-establishesanaestheticideologyinfluenced
by bothneo-Platonism andChristianity intoaunitary,butmultiple,
system.Furthermore,itsets the basic goalofcontemplating and
enjoyingeternaldivinebeautybyreflectingandcogitatingwithinthis
system.Inshort,Augustinus'stheoryofaestheticscanbeseenasa
“journeytotruth”andreflectsuponhislife-longpursuitofembracing
philosophyanddiv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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